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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와 원수는 선과 악이 다른 것처
럼 극명한 양면성이 있다. 또한 동전의
앞뒤처럼 밀접하다. 은혜와 원수를 줄이
면‘은원恩怨’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대
칭적인 두 어휘가 합쳐 된 낱말이 많다.
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미움의 애
증愛憎, 충성과 반역의 충역忠逆, 찬성
과 반대의 찬반贊反, 가부可否, 그러함
과 그렇지 않음의 여부與否, 좋아함과
싫어함의 호오好惡, 죽음과 삶의 사생死
生, 죽임과 살림의 생살生殺 등, 지구상
한자어권에 있는 축약어휘의 풍성함이
다. 
속담에‘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

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자
성어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있다. 도
둑놈이 되레 몽둥이 든다는 소리이다.
서로 뜻이 다르고 연관이 없는 어휘나
속담, 성어이지만 그 속에 다 일맥이 통
하는 데가 있다. 반복反覆의 맥, 즉 한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함의 맥락이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음의 맥락이다. 
지금 나라와 국민은 외부로부터의 적

반하장격 망언과‘물에 빠진 놈이 보따
리 내놓으라’는 식 생떼에 신경쓰며 부
아나 있다. 한국을 툭하면 모멸하고 양
두구육羊頭狗肉으로 도발하기 일삼는
일본의 한 위정자가 이 더운 날씨에 찾
아와‘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
다’는 우리 속담을 들이대며 적반하장
이다. 기가 차고 어이없다. 일본이 한국
에 철천지원수를 져놓고 그게 저희로서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논리가 자아내는
어법이다. 

서독은 동독을 참 많이 도왔으되 그
영토에 들어가 공단을 차려 스스로 볼
모되어 전긍하는 일은 아니하였다고 한
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영토 안에 있어
남한의 법권이 속수무책인 곳이다. 거기
에 우리가 왜 사정사정해 들어가 대규
모의 시설을 해놓고 자나깨나 근심인지
알다가 모를 노릇이었다. 아니나 다를
까, 기어코 트집잡아 내쫓아서는 크나큰
손해를 입히더니 이제 장난으로 그래보
기라도 했다는 듯, 화해하고 다시 들어
오라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윽박지른다.
외교적으로 보내오는 통신문서에‘찬물
을 끼얹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신칙을
하였고, 이에 대해 무엇에 덜미가 잡힌
듯 엎드린 우리 당국자가 쉬쉬하다 뒤
늦게 발설하게 되었다는 소문이다. 종앳
거리로 맨날 일본에 채이고 북한에 얻
어터지고, 대체웬일인가. 
이러한 경우는 국가 간 뿐 아니라 우

리 개인 각자의 삶에서 다반사로 발생
하고 쌓이는 문제이다. 그 해법을 공자
의 도에서 찾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 인
仁과 덕德일 것같다. 인덕은 앞의 여러
대칭어휘에서 접두의 포지티브이다. 어
진 것에 적이 없고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게 공자 사상의
요체 아닌가. 공자를 가장 크게 이은 맹
자는 왕척직심枉尺直尋, 한자의 머리를
굽혀 여덟 자의 전신을 바루라는 명구
를 남겼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마음을
가다듬어‘소설 공자’를 연재한다. 공자
의 생애와 사상을 가감없고 평이하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이다. 

은혜와 원수

▲금산의 천내강 개티전적지에서 충민공 권종 군수의 4 2 1주기 추모제가 거행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청은공 권영이 쓴 함안 군북면 원북리 생육신 조려의 서산서원 채미정 현판<관련기사 3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무료,

일반열람자는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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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 9일, 음력 6월 2 1일 월
요일 1 1시, 충남 금산군 제원
면 저곡리 산2 5 - 1번지 금강 상
류 천내강川內江 변에 있는

‘충민공권종군수추념지忠愍公

權悰郡守追念址’에서‘제4 2 1주
기 충민공권선생 추모제향’이
금산향교 주관, 금산군 후원으
로 거행되었다. 
행사장에 내걸린 현수막은

‘순국열사 충민공권선생 추모
제’로 되어 있고 앞의 행사 표
제는 주최측에서 만든 안내서
에 표기된 바였다. 
이곳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

료 제2 4호로 지정된‘증정헌대
부贈正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
書 시충민공諡忠愍公 안동권공
종安東權公悰 순절유허비殉節
遺墟碑’와 그 비각이 서 있다.
이 비와 비각 하나로 이곳이
충민공의 전적지임이 표시되고
있다. 이 비문은 고종 1 5년,
1 8 7 8년에 우찬성 이승보李承輔
가 짓고 공의 1 1세손 동부승지
권정호權鼎鎬가 글씨를 써 세
웠다. 비각은 1 9 7 4년에 군수
조천식趙天植이, 비를 충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받고 도비
1 5 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5 0
만 원을 더하여 세워 오늘에
이른 것이다. 
추밀공파 양촌계 시조후 2 2

세로서 충장공 권율權慄 도원
수의 백종형伯從兄인 충민공은
경기 포천 소흘이 세거지이나
서울에서 나서 생장하였다. 그
러나 소시에 부친을 여의고 집
이 빈한하여 홀어머니를 모시
고 포천으로 낙향하여 지효至
孝를 하였다. 
그 중부 강정공康定公 철轍

이 이조판서에 영의정으로 3 0
년을 재상자리에 있으면서 출
사케 하고자 하였으나 염정恬
靜을 지키다가 만년에 효렴孝
廉으로 추천되어 돈녕부 직장
直長이 되었다. 여러 직을 거
치며 봉직을 잘 하여 김천의
개령현감開寧縣監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치적이 좋아 금산군
수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부임
한 지 한 달에 임진왜란이 일
어났다. 도내의 수령 이지시李
之詩ㆍ백광언白光彦및 광주목
사인 종제 권율과 급서를 왕복
하며 서경으로 몽진한 임금에
게 결사근왕할 것을 맹세하며
정병을 조발하여 전주로 가니
관찰사 이광李洸은 시기에 맞
춰 나갈 생각은 아니하고, 공
더러 늙어 쓸모없다면서 그 휘
하 정병을 빼앗아 달리 배속시
키고 공은 군량이나 관리하는
직임으로 내쳤다. 
이에 공이 기막혀 통곡하니

이광의 우매함에 일이 그릇됨
을 통탄하며 공주목사 허욱許
頊과 여산군수 고경조高敬祖도
함께 울었다. 
여산에 나아가 군량운송을

하며 대응키로 하는데 6월 2 0
일에 일본군 최정예 고바야까
와 다까가께小早川隆景의 1만6
천 대군이 곡창 호남을 공략하
고자 영동을 거쳐 옥천에 들어
왔다. 소문에 놀라 방어사는
진안에서 김제로 도주하고 관

찰사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물
러가니 여러 고을이 바람을 맞
듯 허물어졌다. 옥천은 금산과
인접하여 조석간에 유린될 것
이므로 공은 죽고자 본군本郡
에 가겠다며 군관에게 말했다. 
“왜적이 이제 본도本道를 범
하려 하는데 방백方伯과 안찰
사가 모두 숨고 여러 고을은
사람이 없어 비었다. 내가 공
간公幹으로 여기에 있으니 비
록 본군이 적에게 함락되어도
실로 할말이 있다. 그러나 수
령이 본군을 버리고 더불어 존
망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히 의리로 할 수 없는 일이
니 나가 죽고 말 일이 있을 뿐
이다.”
바로 사유를 갖추어 임지를

떠나 금산으로 감을 관찰사에
게 알리는 서신을 띄우고 본군
에 귀환해 사람을 모으니 늙고
파리한 병력이 2백에 못미쳤
다. 제원찰방濟原察訪 이극경
李克絅과 더불어 역졸 약간을
더해 고을 동쪽 1 5리의 천안川
岸 고지에 진을 치고 일변 의
병장 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
에게 격서를 보내 구원을 청했
다. 그리고 강의 상류에 흙을
많이 풀어 적이 당도해 물의
깊이를 모르게 하고 기다렸다.
2 2일에 적의 대부대가 닥치자
공은 강물을 격하여 보루에 당
차게 대치하여 종일토록 박전
搏戰을 벌였다. 1만6천 대 2백
의 회전은 하루를 넘기고 이튿
날로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적이 강물의 얕음을 알고 대거
건너와 밀어닥쳤다. 역진기갈
力盡氣渴하여 이극경이 먼저
전사하고 학질까지 발작한 공
이‘부국負國(나라를 등짐) ,
부국’을 크게 부르짖고 절명하
니 그 미성년 아들 준晙도 함
께 전몰했다. 
이 싸움에서 군관 고봉상高

鳳祥 등 6인만이 탈신하고 모
두가 옥쇄하였다. 한편 공이
여산을 떠나올 때 순찰사에게
보낸 보고에 대한 순찰사의 관
문關文이 뒤늦게 도착하였는데
내용은 나가 싸우지 말고 여산
고을에서 처신하라는 명이었
다. 그러나 공의 옥쇄로 단원
을 연 금산 싸움은 제봉 고경
명의 수천 의병이 산화한 전평
田坪 회전과 중봉 조헌의 7백
의병이 전사한 혈전, 그리고
충장공 권율의 이치대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천안의 저곡
산은 임란중‘금산의 동래성’
이고 충민공 권종은‘금산의
충렬공 송상현宋象賢’이라 하
는 것이다. 
사후에 공 부자의 시신은 고

을 백성이 거두어 빈장殯葬하
여 이듬해에야 그 장자 현晛이
포천의 성영으로 반장하였다.
이때의 새 순찰사 이정암李廷
�과 검찰사 이산보李山甫가
귀장을 관에서 돕도록 이문移
文을 띄우면서‘충분사절자忠
憤死節者로서 도내의 1인’이라
하고 백사 이항복李恒福은 그
장인 권율 도원수도 못미칠

‘당세 제일의 장수를 잃었다’
고 탄식했다. 
처음에 공의 이같은 전공이

조정에 잘 보고되지 않아 종3
품 사헌부 집의로 추증되는 데
그쳤다가 선조 3 8년, 1605년에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훈됨에
따라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
경연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
관으로 가증되었다. 숙종 3 6년,
1 7 1 0년 3월에 고향 포천에 충
신정려가 내리고, 이듬해 6월
에 정헌대부로 가자되며 충민
의 시호가 내렸다. 이 시호는
이정신李正臣의제청으로 김시
민金時敏ㆍ곽재우郭再祐와 같
이 받은 바였다. 
공의 후손은 다수가 포천에

서 세거하고 일부가 무주茂朱
에 복거하였다. 1878년에 승지
로서 이곳에 유허비를 세운 1 1
세손 권정호는 포천의 종계후
손이고, 이때에 무주에 세거하
던 지손은 여기에 위토를 마련
하고 매년 공의 기일忌日에 제
향을 올려왔다. 공에게 불천위
不遷位의 은전이 내렸더라면
포천의 종손가에서 기신제忌辰
祭를 받들어야 하는데 시호를
받은 것이 사후 1 2 0수년 후여
서 부조묘不�廟는 내리지 않
아 기제사는 이미 4대로 체천
되어 끊겨 있었던 것이다. 이
에 무주의 후손이 상규常規는
아니나 편법으로, 전적지에 유
허비를 세우자 다례茶禮 형식
의 추모제를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그 제향의 규모
나 절목은 순국하여 시호와 정
려를 받은 선열을 후세가 기리
는 것으로는 너무 소홀하였다. 
이를 현임 박동철朴東喆 금

산군수가 연전에 제향비용을
군에서 지판하도록 예산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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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관이 부복한 가운데 축관이 축문을 봉독하고 있다

▲ 종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제4 2 1주기 權悰충민공 추모제
저곡산은 임란의 성역 금산의 동래성
대전광역시 편입추진에 성역화 전망 보여

▲아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짤막하나짜임이 있는 에세이 9 0여 편이 실렸다

홰나무그늘의 노병
고희에 이른 한 베테랑의 독백

권해조

숱한 환난을 겪으며 오늘의 분단 한국은 유지되고 발전하여
세계에서 처절히 치솟고 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이 현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목은 항상 잡혀 있다.
외부로부터 하나가 잡혀 있고 이제 내부로부터 나머지가 잡히지

않으려고 용쓰고 있다. 

A 5신판 3 5 2면 값 1 2 , 0 0 0원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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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호흡시키는 공기중의 산소이다. 산소

가 부족하면 인체의 뇌가 먼저 죽는다. 안보가 없으면 나라에서 국

체가 뇌사한다. 국체가 죽으면 국민도 살지 못한다. 



하고 금산향교에서 주관하도록
격상하여 이번에 그 3년차를
맞은 것이다. 향사는 금산군수
가 나와 초헌관이 되어 행공하
였는데 그 주요 집사자는 다음
과 같았다. 
초헌관 : 박동철朴東喆
아헌관 : 김현칠金鉉七
종헌관 : 오중석吳重錫
집례 : 송귀안宋貴顔
축관 : 김성렬金成烈
또한 이 제향에서는 그 축문

을 국문으로 지어 봉독하고 있
었다. 전문이다음과 같았다. 

이제
단군기원 四三四六년 세차歲

次 계사癸巳 칠월 이십구일
금산군수 박동철은
순국열사 충민공 이조판서

권선생 영전에 삼가 아뢰옵나
이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밀려오는 수많은 왜군을 이곳
개티싸움에서 무수히 무찌르다
순절하시니 온 국민이 그 충절
을 앙모하나이다. 이에 이곳을
순국열사 충민공 이조판서 권
선생 추념지로 정하여 영원히
충민공 이조판서 권선생님을
숭모하고 호국애족 정신을 선
양하고자 하오며 맑은 술과 간
소한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한편 이 제향 다음날인 7월
3 0일, 금산읍의 회의장‘다락
원’에서는 금산군을 충청남도
관할에서 떼어 인접한 대전광
역시에 편입하는 문제를 논의
하는 지역사회의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행정구역의 개편입 문제는

지역사회의 관습전통과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작용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해당주민의

의사와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를 금산군민의 7 0 %가 이미 찬
성하고 있다는데 조건은 대전
광역시 내에 금산군으로서 그
명칭을 고수하는 것이라 하였
다. 안동권씨 금산종친회 권경
관權景琯 회장은 이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금산군은 지금 충청남도에

속해 있으면서 비교적 낙후되
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도
논산과 병합되어 있는데, 논산
이 시로서 인구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산 출신의 후보가 국
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망이 적
다. 그러나 대전으로 편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대전
에서는 전자 대덕군을 편입하
면서 이를 대덕구로 하였듯이
금산을 대전시의 남구나 금산
구로 할 것을 꺼려 금산군민이
그 편입을 반대하였다는데 이
제 대전시에서 금산군의 명칭
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므로
찬성자가 느는 것이라고도 하
였다. 
금산군이 대전시로 들어갈

경우 대전시에서 이 지역 관광
문화자원의 개발활용을 활성화
할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시
당국의 관심과 투자가 증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방치된 제
원면 저곡리 천내강의 충민공
전적지와 진산면 묵산리의 충
장공 이치대첩지 및 충장사의
대폭적인 성역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권경관 회
장은 가지고 있었다. 
고경명과 조헌의 전몰지 금

성면 의총리 전평田坪의 칠백
의총七百義塚과 종용사從容祠
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에
당시의 정부예산 2 0억 원이 들
어가 성역화되었다. 지금 돈으

로 2천억에 해당할 것이다. 
7백 의병이 옥쇄한 전평에는

의총이 있는데 2백 의군이 그
에 앞서 같은 고바야까와의 정
예왜군에 맞서 옥쇄한 저곡산
에는 의총도 사당도 없다. 
종용사에 중봉 조헌과 제봉

고경명ㆍ승장영규靈圭 대사와
의병의 위패가 합사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저곡에도 사당이 세
워지고 충민공을 주벽으로 하
여 함께 전몰한 찰방 이극경과
충민공의 아들 수재秀才 권준
權晙 및 군관 고봉상 이하 의
군, 그리고 백씨 충민공을 구
원하여 제원면 신안리에서 의
려를 일으켜 천내강에 이르러
싸우다가 충민공보다 이틀 후
에 부인과 함께 순국한 판관判
官 권열權悅공 등을 배향 합사
하는 가칭‘저곡사楮谷祠’를
창건하고 일대를 성역화해야
할 것이다. 
충민공의 추모제가 있은 다

음날인 7월 3 0일, 금산읍의 다
락원에서는 예정대로 금산군이
대전시에 편입되는 일을 토의
하는 추진위원회의 총회가 열
렸다. 여기에 권경관 회장도
참관하고 필자에게 그 후문을
전해왔다. 
총회는 성황이었고 박동철

군수의 군당국과 군의회 등 군
내 기관단체들도 긍정적인 분
위기이며,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내참하고, 광주
광역시와의 통합여부로 현안중
인 전남도의 담양군에서도 관
계자가 출장와서 회의상황을
청취채록해 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금산

군의 대전시 편입 전망이 밝다
는 겻이 권경관 회장의 견해이
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32 0 1 3년 9월 1일 일요일 제153호

능동춘추에 1 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
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4 0 3면ㆍ값1 , 3 0 0 0원ㆍ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8 0 7호 우1 1 0 - 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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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 0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있는 조선 단

종조 생육신의 1인 정절공貞節
公 아 계漁溪 조 려趙旅

( 1 4 2 0 ~ 1 4 8 9 )
의 서산서원西
山書院에서 동
서원의 현판과
부속 채미정采
薇亭 현판의

필자가 안동권씨 시조후 2 8세
대사간 청은공淸隱公 권영權瑩
인지에 대해 본사에 문의한
바, 본사에서 이를 고증 확인
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
사화하여 본지 2 0 1 3년 7월 1일
자 1 5 2호 4면에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서산서원에서는

감사의 서신과 함께 청은공의
채미정과 서산서원 현판 글씨
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다.
본보는 명필 청은공의 이 귀중
한 필적 두 점을 게재하여 소
개한다. 
두 점의 현판 중‘서산서원’

은 청은공이 3 6세 포의布衣의
명류이던 숙종 3 9년, 1713년 1 0
월에 쓴 것이고, 채미정의 현
판은 그로부터 2 3년 뒤인 영조
1 2년, 1736년 1 0월에, 공이 문
과를 하여 사헌부 지평을 지내
고 유배에서 풀려나 유람하던
5 9세의 만년에 더욱 원숙한 필
치로 쓴 것이다. 

생육신 어계 조려趙旅의 함안 서산서원

청은 권영權瑩공의현판필적 보내와

▲ 서산서원의 현판

▲ 채미정의 현판

본보가 새
편집고문으
로 원로
화학교수
원재元齋
권오천權

五千 박사를
초빙하였다. 83

세의 노장 권박사는 현재 한국
화학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1 9 8 2년에 대한화학회의 학술진
보상, 85년에 백남학술상, 97년
에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받고

‘1천명 세계 과학적 영향력의
지도자’등 세계적 인명록에
소개되었으며, ‘물리화학ㆍ물
리화학의 수학ㆍ양자화학’등
2 0여 권의 저서와 역서를 내고
1백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
회지에 발표하였다. 
고압과 고온 및 고진공상태

에서의 화학반응속도론 및 물
성화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관
련 대학교재 저서 1 1권, 역서
1 1권을 발간하였으며, 전공 석
사 3 6명, 박사 1 5명, 교수 1 3명
을 지도했다. 독일 훔볼트재단
장학금으로 독일 카를수루헤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유학하며 그 객원교수가 되고,
미국 M I T대학 연구교수를 지
내며, 한편으로 훔볼트재단으
로부터 수만 불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지원받아 한양대 화학
과에 기증하여 국내 물리화학
계의 기초를 닦는 데에도 견인
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권오천 교수는 안동

권씨 복야공파 감정공ㆍ생원공
계 시조후 3 5세로 1 9 3 1년 1 2월
지금의 경남 마산시 합포구에
속하는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세거지에서 출생하였다. 한학
자인 부친에게서 한문을 초학
으로 익히고 진전과 대구의 덕
산초등학교에서 우등생으로 급
장을 맡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친을 여의고 중학
3학년 때 부친을 여의어 운수
업을 하는 백형의 보육을 받았
다. 외숙 김관제金觀濟공이 대

구에서 유수한 관제한의원을
열어 백범 김구에게 독립자금
도 보내고 해방후 여운형의 건
준에 요인으로 가담하여 경북
도치안유지위원장, 경북종합대
기성회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
는데 그 음덕을 받음도 있었
다.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숙식

문제로 포기하고 경북대로 내
려가서는 야간고교 교사와 입
시학원의 수학ㆍ물리ㆍ화학 강
사로 뛰며 독립하였다. 그보다
앞서 중학 시절 6ㆍ2 5가 터져
학도병으로 입대해서는 6사단
1 8연대 운송부대에 군속으로
배치되어 수송병으로 복무하며
여러 고비를 넘기고 생환하기
도 하였다. 
경북대 문리대 화학과를 수

료해 이학사가 되고 동대학원
에서 이학석사와 물리화학 전
공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북대와 건국대의 강사
와 전임강사를 거쳐 6 1년 2월
부터 9 7년 2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3 6년 동안 한양대 문리
대 화학과 교수로 일관하였다.
그러는 동안 동대학의 문리대
이학부장ㆍ학장서리ㆍ환경과학
연구소장ㆍ중앙도서관장을 지
내고, 성균관대 화학과와 연세
대 교육대학원 등에 출강했으
며, 대한화학회의 평의원ㆍ이
사ㆍ부회장, 미국 뉴욕과학아
카데미 정회원, 미국 과학발전
위원회 회원, 영국 국제인명센
터 명예회원, 미국 인명정보원
명예회원, 보건사회부 및 환경
청 정책자문위원, 한국과총 과
학기술봉사단 자문위원, 한국
훔볼트회장 등의 직함을 띠었
다. 
이러한 편집고문 권오천 박

사는 앞으로 그 살아온 역정을
일화와 함께 노변정담爐邊情談
처럼 피력하며 간간이 회고해
보기로 하였다. 독자가 쉽게
접하여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거기에 농도있게 함유되어 나
올 것이 기대된다. 

새 편집고문 權五千 교수
한양대와 한국화학계의 태두



안동 예안 출신의 보인회輔
仁會와 우향友鄕친목회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금년의 외유外
遊를 논의하다가 5월 모임에서
목적지를 내국 가운데 해외처
럼 생각되는 울릉도 쪽으로 결
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제것이라고 억지대는 데 대한
분통으로 더 늦기 전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마음들도 작
용한 바였다. 날짜는 6월 2 4일
부터 3박4일로 잡았다. 박종로
총무가 이를 사전 조정하여 여
행사‘디디투어’에 1인당 경비
2 2만 원씩도 선불하였다. 참여
인원은 박만준ㆍ권상목ㆍ유기
찬ㆍ정의석ㆍ이영우ㆍ박종로
ㆍ정의근ㆍ우병문ㆍ노진호ㆍ
우영창ㆍ권무춘ㆍ배은환등 1 2
인이었다. 

•울릉도 도착
6월 2 4일 밤 1 0시에 일행은

전원이 서울 동부버스터미널
의 2층 대합실에 집합하였다.
곧 1 0시 2 0분에 출발하는 강릉
행 심야고속버스에 탑승했다.
요금은 1인당 1 6 , 5 0 0원이었다.
조명이 어두운 버스 안에서 차
창 밖의 풍경도 칠흑인지라,
눈을 감고 모두 처음 가보는

울릉도를 상상으로 더듬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해상에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주도
主島로서 강릉에서 1 8 5㎞ 동쪽
에 위치하는 화산섬이다. 원래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부족국가
였는데 신라 지증왕智證王
(500~514) 때에 신라에 귀속
되었으며 한때 해적의 근거지
가 되어 이를 토벌한 적도 있
었다. 고려 시대에 여기에 안
무사按撫使를 보내 달래며 다
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
에서 골치 아픈 나머지 백성이
살지 못하도록 공도책空島策
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숙종(1674~1720) 때부터
확실한 우리나라의 판도에 들
어, 시책으로 본토에서 백성을
이주시켜 개척하게 되었다. 
구한말까지는 울릉도가 강원

도에 속하며 도사島司를 두어
다스려 왔는데 1 9 1 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상
북도에 속하게 하고 도사는 그
대로 두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4년 뒤인 4 9년에 울릉도
를 그 부속도서, 즉 독도 등과
함께 군으로 승격시켰다. 
날짜가 바뀐 다음날 6월 2 5

일 새벽 1시에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
착하여 근처
의‘피크닉모
텔’에 방 세
개를 잡아 1 2
만 원을 지불
하고 투숙하
였다. 그리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인
근‘행운식당’
에 나가 6천
원짜리 콩나
물해장국으로
각자 아침식
사를 때웠다.
8시에 택시로
이동하여 울
릉도행 선착
장에 도착해
서는 8시 반
의 출항을 기
다리며, 울릉
도에 도착한
뒤의 독도행
도선료 1인당
3 6 , 0 0 0원씩을
선불하고 승
선수속을 밟
았다. 순서대

로 승선이 끝나자 배는 정각에
출항하였다. 강릉에서 울릉도
간을 운항하며 또한 울릉도에
서 독도까지도 가장 빨리 갔다
온다는 여객선은‘씨스타호’,
네델란드 다멘사에서 2 0 1 0년식
으로 건조한 최신형 선박이었
다. 정원은 1층이 2 9 3석, 2층이
1 5 0석, 총 4 4 3석에 4 3노트의
속력으로 강릉에서 울릉도까
지 3시간에 운항하며, 배의 길
이는 42.2m, 높이는 1 1 . 2 m나
된다 하였다. 
나는 1층 2 0 E석에 앉아 창밖

을 보았다. 잔잔한 물결을 일
렁이는 푸른 바다에 떠가는 배
는 이윽고 일망무제一望無際
의 망망대해茫茫大海로 나왔
다. 멀리 뒤로 멀어지던 육지
와 그 위에 얹힌 산이 수평선
뒤로 넘어가 보이지 않았다.
그 끝이 약간 둥근 곡선의 바
다만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그 바다 수평선만을 만끽하다
보니 세 시간이 지나며 1 1시
반에 울릉도 저동苧洞항 여객
선 부두에 당도하였다. 울릉도
노래 소리와 함께 찍찍거리는
괭이갈매기 울음이 우리를 맞
이하였다. 하선한 일행은 선창
부근에 있는‘약수藥水공원’에
서 잠시 쉬었다. 그 공원에는
반세기 전에 세운‘대통령권한
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박정희장군순찰기념
비’가 있고 그 주위에 후박나
무 다섯 그루가 거목으로 자라
있었다. 
1 2시 반에‘전주식당’에 가

저렴한 7천 원짜리 한정식으로
점심을 하고 오후 2시에, 울릉
도에서 8 9㎞ 거리에 있는 독도
를 탐방하기 위해 떠나는 씨스
타호에 다시 승선하였다. 이번
에는 좌석이 바뀌어 훨씬 전망
이 좋은 2층의 5 D석에 앉았다.

좌우에 나누어 앉은 일행과 환
담을 나누는데, 마침 오늘 천
재일우로 좋은 날씨를 만나 바
람과 풍랑이 없으므로 배가 독
도의 선착장에 접안하고 승객
이 상륙할 수 있다는 안내방송
이 나왔다. 웬만큼 일기가 좋
지 않고서는 작고 열악한 독도
선착장에 큰배가 닿지 못하고,
배를 대지 못하니 상륙은 불가
능이었다. 이런 날씨 관계로
어떤 사람은 독도에 몇 번을
오고도 풍랑으로 배가 접안할
수 없어 상륙을 못해보고 그
주위만 한 바퀴씩 돌다가 돌아
가는 일이 비일비재라 하였다. 

•독도에서
우리 배는 이리하여 울릉도

를 떠난 지 한 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3 0분에 독도의 동도
東島 간이 부두에 닿아 상륙하
여 산세와 암벽의 장관을 관람
하였다. 이 독도는 전체가‘독
도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 3 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암석 화산섬은 약 4 6 0만 년 전
에 해저의 용암이 분출하여 솟
은 것으로 규모는 작아도 우리
나라에서 울릉도나 제주도보
다 먼저 탄생한 최고最古의 역
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동
해상의 화산섬으로서 해식지
형海蝕地形을 이루고 있는데
풍파가 거센 바다 가운데서 거
개가 암석으로 생성되었다. 동
서도 두 개의 섬이고 그 사이
최단거리는 151m, 동도의면적
은 7 3 . 2 9 7㎢, 서도는 그보다 조
금 큰 8 8 . 7 4㎢이고 그밖에 8 9
개나 되는 부속도서가 주위에
있다. 
동도에는 독도등대와 명물

‘독립문바위’, 천장굴ㆍ숫돌바
위가 있고 암벽에‘한국령韓國
領’이라 대자로 새긴 표지標識
가 있다. 서도에는 주민이 거
주하는 숙소가 있고 군함바위
가 명물이며, 이러한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높이 4 4미터의
바위섬과‘삼형제굴’이 있다.
세 방향의 해식동굴海蝕洞窟
이 발달하여 한 곳에서 만난다
하여 삼형제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도에는‘독도이사부
異斯夫길’이라는 도로가 있는
데 이 이름은 2 0 0 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울릉군 도
로명주소위원회가 선정한 것

이다. 
이사부는 신라 시대, 서기

5 1 2년 지금의 강릉인 아슬라주
阿瑟羅州의 군주軍主(고을의
군사를 다스리던 으뜸 벼슬)로
서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공격할 때 나무로 만든 사자로
위협하여 적의 항복을 받았다.
이로부터 우산국은 신라에 편
입되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
었다. 한편 서도에는 도로명에

‘안용복安龍福길’이 있다. 안
용복은 조선 숙종 2 2년, 1696
년에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
인 것을 일본 막부幕府가 인정
케 한 동래 출신의 어부이다.
실은 안용복의 이 외교적 역할
에 따라 독도의 영유가 분명해
지고 그 결과 고종 광무光武 4
년, 1900년에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로 하는 칙령勅令 제4 1호
가 반포된 셈이다. 이후 1 9 5 2
년에 독도를 포함하는 인접 해
양에 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
이 있고, 이듬해 1 9 5 3년에는
울릉도민 홍순칠洪淳七 외 3 2
인으로 구성된‘독도의용수비
대’가 발족되어 업무를 시작하
였다. 3년 뒤 1 9 5 6년에는 국립
경찰이 그 업무를 인수하였고,
거기에 주민이 거주한 것은
1 9 8 1년의 일로서 최종덕崔鍾德
씨가 서도에 최초로 주민등록
을 하고 전입한 것이었다. 그
2 0년 뒤 2 0 0 0년에 울릉군 조례
제 1 3 9 5호로 행정구역상 울릉
군 울릉읍에 독도리獨島里가
신설되었으며 2 0 0 5년부터 독도
의 개발이 허가제에서 신고제
로 바뀌었다. 
일행은 명시된 암벽의 표지

판 내용을 기록한 다음 그 앞
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와
울릉도로 회항하는 배에 승선
하였다. 돌아오는 배안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요가 울려 퍼져 흥취를 돋구
었다. 회항에도 풍랑이 없는데
다 첨단 여객선의 성능이 우수
하여 흔들림이 적고 멀미로 고
통받는 승객도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의 일박
오후 6시에 회항선은 울릉도

에 도착하였다. 울릉도는 삼무
오다三無五多의 섬으로 이름
났다. 도둑ㆍ뱀ㆍ공해가 없는
게 삼무이고, 돌ㆍ바람ㆍ물ㆍ
향나무ㆍ피부미인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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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저동항에서. 강릉-울릉도-독도간을운항하는 여객선 씨스타호 앞에서. 맨 우측이 필자

울릉도ㆍ독도 기행

權 相 穆

편집고문

▲ 독도 동도 이사부길에서

▲ 독도의 서도를 배경으로



게 오다이다. 도착해서는 저동
항 부둣가 어시장에서 자연산
의 광어와 오징어 등 생선회로
저녁식사를 포식하였다. 
식사 후에도 아직 초저녁이

라 섬의 둘레길을 따라 산책을
나갔다. 크게 솟은 바위가 우
뚝한데 이름이 촛대바위라 하
였다. 거기에 전설이 있었다.
옛적 저동마을에 한 노인이 아
내와 일찍 사별하고 딸 하나와
살았다. 어머니를 여읜 효심의
딸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여러 날을 보냈다. 그러다 바
다로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 물가로 나가보니
돛배가 멀리서 들어오고 있었
다. 그런데 아버지의 돛배는
저만치서 멈추어 더 이상 들어
오지 않았다. 마냥 기다릴 수
없던 효녀는 배가 멎은 쪽으로
파도를 헤치며 다가갔다. 이윽
고 딸은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없어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
지 못하다가 마침내 돌이 되었
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효녀
바위라고도 부른다 했다. 
촛대바위를 지나 등대앞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를 걸었
다. 시원한 해풍에 무공해의
맑은 밤공기를 만끽하였다. 야
심해서야‘보성펜션’이라는 숙
소로 들어가 여장을 풀고 쉬면
서 목욕을 한 다음 일행 전원
이 동숙하였다. 
6월 2 6일, 울릉도에서의 일

박 후 6시에 기상하여 세면을
하고 8시에 약수공원에 집합하
였다. 그리고 저동한식집에 가
가정식백반으로 아침식사를 하
였다. 여기에서 정의석회원이
준비해온 특주와 안주를 내놓
았다. 10년 묵은 가양의 솔술

과 매실주가 특주이고 안주는
우주인이 먹는다는 연구용 계
란이었다. 감미로운 해장 반주
였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9시부터

울릉도 주변 관광이 시작되었
다. 주변 육로는‘호명관광버
스’를 타고 하는 것으로 이를
‘A코스’라 하고, 육로가 미개
통인 구간은‘서목페리호’배
편으로 주변 해상을 도는‘B코
스’이다. 이 두 코스를 통해
울릉도의 주변 절경을 둘러보
는 것이다. 먼저 A코스로 시작
하여, 호명관광버스로 울릉읍
저동리를 출발하여 촛대바위를
돌아 울릉읍의 도동리道洞里
앞의 도동항에 이르러 울릉군
청과 울릉경찰서 등의 관공서
를 차창 밖으로 보며 지나갔
다. 

•일주관광
울릉도의 행정구역은 울릉읍

과 북면ㆍ서면의 1읍2개면으로
나뉘어 있다. 그 안에 교육기
관이 1 5개인데 초등교가 1 0개,
중학교 4개에 고교는 1개로 울
릉종합고등학교가 유일하다.
인구는 과거 3만여 명에 이른
것이 피크였으나 지금은 줄기
를 거듭하여 1만1천여 명에 불
과하다. 지난날 오징어가 풍성
히 잡힐 때 많은 사람이 살았
으나 지금은 그 어획이 줄어
생계를 따라 대다수가 섬을 떠
났다. 
만담을 섞어가며 운전기사가

안내 해설을 겸하여 관광객의
흥미와 폭소를 유발하는 가운
데 울릉읍의 사동리沙洞里에
이르렀다. 사동항 앞바다가 펼
쳐진 곳에 우리나라 천연기념

물 제2 3 7호로 지정되었다는 비
둘기서식지가 있어 이를 둘러
보았다. 그리고 울릉예술문화
체험장을 거쳐 울릉도 명물 호
박엿공장을 견학하였다. ‘울릉
옥천玉泉식품’에서 운영하는
공장인데 관람하는 동안 호박
엿을 시식도 하여 보고 선물용
으로 많이들 사기도 하였다. 
농업기술센터와 가두봉터널

을 지났다. 기사의 안내말에,
울릉도에는 터널이 모두 1 4개
인데 그 가운데 자연터널은 2
개이고 나머지는 다 인공터널
이라 하였다. 통구미의 몽돌해
변을 지나니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북 모양의 장관 거북
바위와 천연기념물 제4 8호라는
통구미향나무자생지가 있었다.
이어 나오는 통구미터널을 지
나서는 남동터널과 남양터널
사이에 남양낚시터가 있고 거
기에서‘얼굴바위’를 지나자
서면의 남양리가 나왔다. 서면
사무소와 남양항이 있고 또 남
양몽돌해변에서는 사자바위와
남근男根바위를 구경하였다.
그리고 남서터널ㆍ구암터널ㆍ
사탬터널을 지나 구암마을 앞
에서는 버섯바위를 보았다. 버
섯바위는 뜨거운 용암이 수중
에서 분출할 때 생긴 미세 화
산 쇄설물碎屑物의 입자가 퇴
적한 응회암凝灰巖이다. 그렇
게 겹겹이 쌓인 지층이 차별
침식을 받아 버섯을 닮은 외형
을 이룬 것이다. 
곰바위를 지나자 서면의 태

하리가 나오고 오징어축제가
열린다는 태하항에는 대형의
오징어석상石像이 있었다. 쌍
둥이빌딩바위가 있는 높은 언
덕에 큰‘바닷물통’형상이 있
었다. 이 주변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쌓이면 암석이 부식
될까봐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
하고 물을 길어다 뿌린다 하였
다. 
울릉군 공설운동장과 심층수

공장을 지나니 황토굴이 나왔
다. 황토굴은 화산재 퇴적물이
굳어 이루어진 응회암이 다시
파도에 차별침식되어 뚫린 해
식海蝕동굴이다. 그 동굴의 천
장은 단단한 조면암粗面巖이
다. 동굴의 크기는 높이가 6미
터, 폭이 3 2미터, 길이 4 4미터
이며, 바닥은 평탄하고 천장은
둥근 덮개 모양의 홍예랑虹霓
廊 형태이다. 옛적 울릉도에
파견되는 관리는 돌아갈 때 여
기에서 황토를 채취해 가지고
가 조정에 공납하여 실제 이곳
에 부임했던 증거로 삼았다 한
다. 그러한 황토와 전설이 신
기하여 나도 한 줌을 취해 싸
가지고 왔다. 
황토굴 옆에는 크고 높은 전

망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전망대를 빙빙 돌아 올라가니
너무 높아 현기증이 일었다.
그리고 그곳의 등대 옆에 천연
기념물 제4 9호인 대풍감향나무
자생지가 있었다. 이곳을 지나
니 북면의 현포리가 나왔다.
현포리에는 노인봉老人峰이솟

아 있었다. 이 노인봉은 암장
巖漿의 통로인 화도火道가 굳
어 형성된 바위로서 그 높이가
약 2백 미터나 된다. 암석 표
면의 갈라진 틈인 절리節理가
노인의 주름살처럼 보여 노인
봉이라 하였다 한다. 
평리마을의‘울릉천국’이라

는 곳에 가수 이장희가 사는
집을 지나니 표고 6 1 0 . 9미터의
송곳산 성불사 앞에 송곳바위
가 있었다. 송곳바위는 뾰족한
봉우리가 마치 송곳을 세워놓
은 것과 같아 붙은 이름이며
해발 4 5 2미터의 큰 암벽이다.
송곳바위 앞에 있는 코끼리바
위는 선창에서 약 5백 미터 떨
어진 바다에 솟은 바위섬으로
높이가 5 9미터, 길이가 8 0미터
이다. 바위의 모습이 영낙없이
물속에 코를 담근 코끼리여서
붙은 이름이다. 

•나리분지
1 1시에 울릉도의 고원인 나

리분지羅里盆地로 이동하였다.
나리는 울릉군 북면의 나리 1
ㆍ2 두개 리이다. 분화구가 너
른 들판을 이룬 이 분지는 울
릉도에서 가장 큰 평야로서 토
양이 비옥한 농경지이다. 옛적
에는 거기에 논이 많아 미곡을
생산하였으나 전작물田作物의
소출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전
수가 밭으로 변하였고, 거개가
부가가치가 높은 더덕과 각종
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그 가
운데 약효가 우수하다는 삼나
물(누승개마)의 재배가 두드러
지는데 이는 정력과 해독에 좋
고 기관지와 편도선염에 특효
라 하였다. 

나리분지의‘푸른산장’에서
부지깽이나물과 취나물, 그리
고 명이 길어진다는 명이나물
등으로 만든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을 하였다. 거기에 약초
껍질로 빚은‘씨껍데기막걸리’
로 반주를 하니 금상첨화였다. 
1 1시 4 0분쯤에 나리분지를

출발하여 천부리의 북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렀다. 이곳은 그
저 지나치는 길목이었고 죽암
竹巖의 몽돌해변에 있는 일출
일몰 전망대를 지나니 삼선암
三仙巖이 나타났다. 삼선암은
1선암ㆍ2선암ㆍ3선암 세 개로
된 바위섬인데 하늘에서 내려
온 선녀 셋이 울릉도의 풍광에
반하여 돌아갈 때를 놓쳤다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삼선암은 코끼리바위ㆍ버섯
바위와 함께 울릉도의‘해상삼
대비경海上三大秘境’을 이룬다
하였다. 
삼선암의 관선터널을 지나니

이번에는 관음도觀音島가나왔
다. 관음도는 울릉읍 저동리의
저동항에서 동북으로 5㎞ 떨어
진 해상에 있는 면적 7 1 . 4 0 5㎢,
높이 1 0 6미터, 둘레 8백 미터
의 섬으로 독도와 죽도에 이어
울릉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속
도서이다. 후박나무와 동백나
무 및 억새의 군락지이며, 깍
새가 많아 깍새섬이라고도 한
다. 해안 절벽 높이 1 4미터에
두 동굴이 나란히 있고 이를

‘관음쌍굴’이라 하며 예전에
거기가 해적의 소굴이었다고
한다. 동굴의 천장에서 떨어지
는 물을 받아 마시면 장수한다
는 설이 있었다. 

장안의 해방구’Y M C A의 혜성이던 여열사 죽치 권애라와 그 평생
동지, ‘불후의 레지스땅스’하구김시현의 피어린 전기

권애라와 김시현
권광욱

2 0대초 서울과 동시에 일어난 개성의 여성주도 삼일운동을 선도하고 출
감해서는 여류웅변가로 장안을 풍미하며 총독부에 남장 잠입하다가 상해로
망명해서는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에 한국여성대표로 참가한 권애라, 그곳
코민테른 학예회의 프리마돈나가 되어 4 0세의 혁명객 김시현의 구애로 루쿠
쿠스궁에서 결혼할 때는 레닌이 주례가 된다. 

A 5신판 4 9 8면 값 1 7 , 0 0 0원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k w o n o h n 3 3 2 9 @ n a v e r . c o m

이동휘ㆍ여운형으로 비롯하여 김규식ㆍ김구로 이어지다 서상일ㆍ김도
연 등으로 스러지는 제3의 길을 이탈하지 못한 두 사람의 삶에 볕은 너
무 짧고, 그 무명과 고난에 출구는 없었다. 

의열단이라면 일제는 물론 황해의 어룡도 놀란다 했는데 긴원봉이 그 단장 의백
義伯이라면김시현은 두령이었다. 안동유림의 의병항쟁과 저항의 맥을 타고난 와세
다대 출신 신지식인으로 일제하 국내외에서 7차례 2 0수년의 최장기 옥살이를 하고
해방으로 풀려나며, 7년후 전시하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
하여 무기수로 다시 8년을 복역하다 4ㆍ1 9의거로 나온 김시현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 울릉도 풍광

▲ 울릉도의 부속도서

52 0 1 3년 9월 1일 일요일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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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톰
공의 최근 주간 일과에는 월

요일 아침 컴퓨터학원에 가는
일 하나가 더해졌다. 공은 유
일하게 경마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을 보기 위해 컴퓨터를 조
작한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영
역을 좀 넓혀 보고자 학원에
등록한 것이다. 오늘의 삶에서
컴퓨터를 못하는‘컴맹’은 세
상을 반쯤 장님으로 사는 셈이
다. 그러나 현실은 I T최선진국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거개가
컴퓨터 앞에 가 앉으면 아무
조작도 못하는 인구이다. 정신
능력과 두뇌활동의 재활에 열
심이던 공이 컴퓨터에 이러한
관심이 있음 또한 예사롭지 않
다. 목하 이 나라는 격증하는
노인성 치매가 국가사회의 난
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정
신력 감퇴가 유발하는 치매는
현대의학과 임상술로 치유되지
않는다. 정신력과 두뇌활동의
증진만이 그 예방책이다. 
고령인은 굳이 할 일이 줄면

서 의욕저하와 정신력 감퇴가
뒤따라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것이 치매로 변전한다. 그리
고 치매가 되면 비상한 에너지
가 발산되기도 한다. 헛되이
괴력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에너
지원을 다스려 이롭게 순환시
키는 것이 노령인에게 건강장
수의 비법이다. 사람이 소년에
품성을 기르는 양성養性을 한
다면 노년에 양생養生하는 것
이 바람직한 심법心法이다. 마
음과 몸은 섭생에서 분리될 수
없는데 그 몸의 기능을 원활케
하는 것이 체력이라면 정신을
맑게 하는 게 마음이다. 실은
이러한 심신수련의 과장된 승
화가 선술仙術이고우화羽化였
던 것은 아닐까. 
공이 이처럼 컴퓨터를 필요

로 하는 경마를 시작한 것은
8 9년부터로 그 경력이 2 5년이
나 되어 베테랑의 경지이다.
경마라는 게 사행성 경주로 보
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하
루이틀에 전문가가 될 수 없게
난해한 변수가 복합되어 있다.
또 마주馬主가 되면 사회적 명
예가 부가되고 해외에 나가서
도 마주증 소지자에게 귀빈 대
우가 따른다. 가령 세계적으로
영국여왕도 마주이고 어느 나
라에 가든 마주는 그 사회의
명사 중 명사이다. 그런만큼
마주가 되는 요건도 까다로워
아무나 재력이나 권력이 있다
고 되는 게 아닌 관습과 전통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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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무총리실 소속이 아니고
농수산부 산하에 있을 때 공의
평소 지기 지모씨가 마사회와
별도단체인 마주협회장으로 있
으면서 공에게 한번 마주가 되
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
다. 공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통
령 특사 등으로 활동할 때였
다. 동협회의 회장이 추천한
바이고 당시 명망으로 마주자
격이 충분하여 소정의 심사절
차를 거쳐 마주가 되었다. 현
재 한 필에 3천만 원대인 경주
마가 당시 5백만 원대였다. 그
런 경주마 세 필을 사서 마주
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 사
실이 친한 동기생에게 알려지
면서 참여 희망자가 생겨 나중
에는 6 , 7명의 동기생 마주가
그룹을 이루었다. 현재는 그러
한 동기생 마주의 수가 줄어
공을 포함해 단 둘이 남았다. 
경마는 마주가 자기 말을 내

보내 경주시키는 스포츠로서
인류가 말을 길러 타고 달리기
를 시작했을 때부터 비롯된 겨
루기이다. 그러한 타고 달리기
에서 자기 말이 기수와 함께

좋은 성적을
내야 그에 따
른 보상을 받
고 그 경주에
서 꼴찌쪽으로
뒤처지면 아무
것도 받지 못
한다. 또한 그
확률이 자기
말의 평소 실
력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
행성의 함수가
작용하므로 예
측이 어렵게
된다. 어떤 말
은 제가 선두
에 서면 신이
나 달리다가
선두를 빼앗기
면 그만 안달

려버려 2 , 3위가 아닌 꼴찌를
해 들어온다. 또 하위 군群에
서 1위를 하여 상위군으로 올
라가서는 꼴찌로 처져 도태되
기도 한다. 
경주마는 6군에서부터 1군까

지 6단계 그룹으로 나뉘어 있
다. 처음 경주마 한두 살짜리
를 사 훈련을 거쳐 능력시험을
통과하면 6군에 소속된다. 경
주마의 현역 수명은 대개 두
살에서 시작해 다섯 살에 끝나
고 퇴역 후에는 씨말, 즉 종마
種馬 등으로 팔려 나가는데 현
역 때 성적 등이 계보에 상세
히 기록되어 있어 그에 따라
제 몸값과 그 2세의 값도 정해
진다. 이렇게 족보가 있는 예
비 경주마를 사서 하숙비와 교
육비를 들여 조련시켜서는 능
력시험을 보이면 끝내 이를 통
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놈도
있다. 이렇게 폐기되는 낙제마
는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고 헐
값으로 팔려가 일반 말과 섞여
산다. 한편 능력시험에 통과하
여 6군에 들어간 말은 거기에
서 1위를 해야 5군으로 올라가
고 5군에서 다시 1위를 하면 4
군의 말이 된다. 그리고 경마
장의 본경주는 이 6개 경주마
의 군별로 나누어 하고, 이를
혼성하여 달리게 하지는 않는
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말은 6
군에서 5군으로 올라가자 대번
에 또 1위를 하여 4군이 되기
도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무슨 변덕으로 뒤처지
다 전역되기도 한다. 
공은 현재도 3필의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데 5군에 1두, 4군
에 1두, 그리고 3군에 1두가
속해 있다. 이 정도면 마주 가
운데 중위 이상에 드는 것 같
았다. 경주마 3필을 보유하면
서 6개 군 안에 속하도록 유지

한다는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
다. 처음 시작할 무렵 경주마
의 사육비인 하숙비와 훈련비
인 학비는 월 3만 원 정도였
다. 그것이 지금은 1 2 0만 원이
니 3필이면 월 3 6 0만 원이다.
거기에 앞서 올라간 말이 3년
정도 지나 퇴역하기 전에 새
말을 사서 능력시험에 통과하
도록 하숙비와 학비를 대야 한
다. 거기에 매마주에게 할당된
경주마의 T O가 있다. 
공이 2 5년 동안 경마를 운영

하여 올린 수입은 대략 1 0억
원 정도가 된다 한다. 그 가운
데 세금과 제경비 4억을 공제
하면 6억이고, 그 6억이 또 경
주마의 하숙비와 학비 그리고
새 말의 구입비로 충당되어 남
은 것은 거의 없다. 그래도 같
은 무렵에 시작한 동기생 6 , 7
인 가운데 2 5년을 살아남은 2
인에 들고, 이렇다할 수익은
없지만 손해 없이 현상을 유지
해 왔으니 성적이 좋은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마주가
다 손해만 보고 마냥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가령 자기
말이 1군에 올라가 1위를 하는
마주는 대박을 맞는 일도 있
다. 
“자네가 경마를 하지 않을
테면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
아주 복잡해.”
경마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

에 화색이 돌며 이것저것 일러
주던 공이 나중에는 더 묻지
말라며 말문을 닫았다. 공의
컴퓨터에는 그 동안 경마를 하
면서 발생한 입출금 내역과 세
무자료 등이 일목요연히 담겨
있고 기타 정보가 구비되어 그
사무실 겸 운영소의 역할을 하
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컴
퓨터 사무실 공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수익이나 결손이 나는 것은 그
다음인 듯했다. 

•가계와 탄생
공은 안동권씨 시조후 3 5세

손으로 1 9 3 4년 2월 1 7일 대구
시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그
본적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
계리丹溪里의 서단계 세거지이
고 음력으로는 정월 4일이었
다. 권씨 시조 태사공의 1 0세
복야공파 감정공계 충강공忠康
公 도濤의 1 2대손이다. 

공의 중시조라 할 충강공은
호가 동계東溪이고 선조 8년,
1 5 7 5년에 이곳 단계에서 출생
하여 인조 2 2년, 1644년에 이
곳에서 졸하였으며 또한 이곳
의 수청동水淸洞 조부 이하의
묘역에 세장되었다. 동계공은
1 0세에 경상감사 유성룡柳成龍
의 안전에 나가 담론하고 약관
에 우암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
조宋甲祖와 교유했으며, 장성
해서는 한강寒岡 정구鄭逑와
난문難問하고 여헌旅軒 장현광
張顯光에게 배웠다. 일찍이 남
명南冥 조식曺植의 덕천德川서
원에서 내암耐菴 정인홍鄭仁弘
을 만나보고‘사람됨이 팽어번
쇄烹魚煩碎(생선을 지지는데
지나치게 뒤집고 부대껴 부스
러뜨림)하고 눈이 중동重瞳(이
중 눈동자)이라 반드시 가국家
國에 화를 미칠 사람’이라 하
였다. 이 때문에 집권한 정인
홍 일파로부터 배척되었으나,
뒤에 정인홍이 권병을 쥐고 위
복威福을 천단하며 이륜을 깨
기에 이르자 사우士友가 그 선
견지명에 탄복하였다. 36세에
진사를 하고, 39세에 종제 상
암공霜�公 준濬과 함께 증광
增廣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러
나 광해군의 난정으로 시사가
그릇됨을 보고 벼슬을 받지 않
고 낙향했다. 이듬해 모친상에
여묘廬墓하고 4 2세에야 성균관
학유學諭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고을 북쪽 산하에 동계정
사東溪精舍를 짓고 두문정거杜
門靜居하였다. 49세에 인조반
정이 일어나 세상이 바뀌어 승
정원 주서注書로 채용되어 비
로소 나가고 예문관 검열을 거
쳐 이괄의 난에 원종훈을 세우
며 여러 벼슬을 거쳐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이때 임금이
생부 정원定遠대원군(뒤에 원
종 추존)의 사당에 제사하고자
궁궐을 나가 재숙齋宿하는 것
이 부당함과 임금의 생모 계운
궁부부인啓運宮府夫人이 대궐
에 출입할 때 승지가 배행하는
것이 부당함을 직간하여 왕의
진노를 사고 한 달을 못채우며
체직되었다. 
뒤에 전적典籍을 거쳐 옥당

玉堂에 들어 지제교知製敎를
겸대하였으나 거듭 시사를 직
간하며 사직하고, 인조의 어머
니 계운궁의 장례에서 궁궐로

▲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조깅중인 정암의 뒷모습

▲경마에 관한 이야기에 열중인 정암

남기고 갈 이야기

격랑의 세월 8 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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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혼返魂함이 부당함을 감히
또 상소하고 낙향하니 벼슬에
있는 것이 그저 잠시였다. 그
래도 호란에 임금을 호종하고
또 영사寧社원종공신 1등에 책
훈되기도 하며 옥당직을 겸대
하여 기용되어서는 사헌부 집
의執義일 때에 정원대원군이
많은 신하의 반대에도 원종으
로 추존되자 그 시호의 글자수
를 줄일 것을 거듭 간청諫請하
다가 나포되어 국문을 받고 해
남으로 유배되었다. 만년에 좌
승지와 부제학이 되어서도 줄
곧 사직하고 마지막에 대사간
을 배해서는 부소赴召했으나
사헌부의 무소誣訴로 해직되었
다. 향당의 학자들과 교유하고
동계정사에서 주자의 근사록近
思錄을 강의하며 후손에게 내
리는 가훈家訓을 만든 이듬해,
인조 2 2년, 1644년 8월에 동계
정사에서 7 0세로 졸했다. 12월
말에 5월장을 치렀고, 이듬해
봄 자헌대부 이조판서 지경연
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에 홍문
관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으
로 추증되었으며, 불천지위不
遷之位의 은전이 내리고 1 8 0년
뒤에 충강忠康의 시호가 내렸
다. 그 비문은 갈암葛菴 이현
일李玄逸이 짓고, 신도비문은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지었
으며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이
행장行狀을 짓고 시장諡狀은
이조판서 김이양金履陽이 지었
다. 동계문집 수권을 남기고,
사후 2 8년에 사림과 후학의 추
앙으로 도천道川서원에 배향되
었다가 1 4 4년 뒤에 정조의 사
액賜額을 받아 동계정사 자리
에 완계浣溪서원을 창건하고
독향하였는데, 그 봉안문은 순
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상향
常享축문은 강고江皐 유심춘柳
尋春이, 상량문은 해좌海左 정
범조丁範朝가지었다. 
이러한 충강공의 유적은 지

역의 문화재로서 단계리의 랜
드마크가 되고 있으며 일대에
집성을 이뤄 거주하는 안동권
씨의 정신적 지주이자 긍지로
세전되어 왔다. 거기에는 충강
공의 비첨飛�을 드높인 종택
宗宅과 부조묘不�廟, 묘역하
의 신도비각, 완계서원의 사당
과 강당 건물이 고건축의 우아
함으로 경관에 광채를 더하였
다. 그러면서 한국적 전통의
맑은 풍속과 도의를 지키는 선
비가 발꿈치를 이어 태어나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한편 충강공이 집권 대북大北
의 영수로서 영의정의 자리에
까지 올라 멀리 합천에서도 요
집조권遙執朝權하던 정내암鄭
耐菴과 빙탄氷炭의 사이였던
관계로 그 종제 상암공 등과
함께 자연스레 서인측으로 그
후손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
하여 이윽고 남인이 주류가 되
는 서부영남 일대에서 산청ㆍ
합천ㆍ의령 등지에 세거하는
권씨는 상대적 열세의 서인ㆍ
노론 계열로 내려오게 되었다. 
공은 충강공의 5남 중 둘째

선교랑 극효克斅계로서 공의 5
대조 복와공復窩公 정복正馥이
그 아들 5형제 가운데 3형제를
문과에 급제시키며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고 고조부 하석공霞石公
인국仁國은 삼가三嘉 등 세 고
을을 역전歷典하며 잘 다스려
각고을 사민士民이 거사비去思
碑를 세웠고 치적이 고과되어
당상관에 올라 밀양부사密陽府
使에 이르렀으며, 만년에‘권
밀양權密陽’으로 그 성화가 향
부鄕部에 회자되며 8 4세를 향
수하였다. 증조 담은공澹隱公
중렬重烈은 종사랑從仕郞으로
서 구한국에서 관리서管理署
위원委員을 지냈다. 조부 회남
공晦南公 태영泰英은 1 8 7 7년생
으로 1 6세에 영서남嶺西南 유
림의 촉망을 받아 선정 조남명
曺南冥의 강학처 뇌룡정雷龍亭
의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을지
으니 당대唐代의 왕발王勃이
약관에 등왕각서�王閣序를 지
어 당대‘4걸傑’에 든 고사처
럼 원근을 경동시켰다. 이는
또한 대대로 노론이던 당시의
폐쇄적 색목色目의 벽을 소년
에 극복하고 정내암이 그 수제
자이던 남명의 강학처 상량문
을 지었다는 점이 또한 파천황
破天荒으로서 고질의 당목을
초월하여 고답高踏한 바였다.
1 8세에 식년시式年試에 나가
진사에 입격하고 2 1세에 사미
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의 문하
에 집지執贄하며 경학에 정진
하여 2 3세에 남명의‘신명금도
神明金道’에 대한 이정변釐正
辨을 지어 행단杏壇에 상쾌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소리가 자
자하였다. 27세가 되던 1 9 0 3년
에는 서울의 개화파開化派 신
진인사와 사우師友하며 통사랑
으로 출사出仕하여 궁내부 관
리서의 행주사行主事가 되었으
나 2년 뒤 1 9 0 5년 1 1월에 을사
늑약으로 국권이 탈취되자 즉
시 벼슬을 버리고 실의에 빠져
뜻있는 우국사를 찾아 이리저
리 주유하던 중 다음달인 1 2월
하순, 음력 섣달 초하루에 충
남 당진의 여사旅舍에서 악질
장티푸스에 걸려 조약의 겨를
없이 2 9세로 급서하였다. 이때
그 양조부인 감역공 인구仁求
가 7 0세로 생존중이고 부친 담
은공은 당시 4 6세로서 상명지
통喪明之痛을 당하여 전답을
매각해 천리길을 반구返柩하여
단계리 남산의 호곡狐谷에 4백
평을 따로 사 요절한 불세출의
수재 맏아들을 안장하였다. 이
러한 조부는 짧은 생애에도 유
고로‘회남집’1책을남겼다. 
공의 선고 영세寧世공은 독

자로서 초명이 재경載經, 자가
극술克述이며 갑오경장이 이루
어지던 고종 3 1년, 1894년 4월
에 출생하였다. 12세에 부친을
여의는 실호失�를 하고 증조
부 이하의 삼중시하三重侍下에
서 3년 복상을 하고는 지학志
學을 앞두고 집안 어른들 앞에
서‘출관出關하여 신학문을 닦

아 부지父志를 소술紹述할 것’
을 청하며 결심을 밝혔다. 그
러나 당시 고령재무서장高靈財
務署長이던 중부仲父 성암공省
庵公 태소泰韶가‘사대주손四
代�孫으로서 증조고와 조부모
ㆍ계모를 봉양하며 세업世業을
지킬 것’을 명함에 따라‘민철
영오敏哲穎悟’한 지기智氣로서
입지를 굴하고 1 4세에 두 살
위인 성산이씨 헌일憲一공의
여 현정賢貞을 혼취하였다. 그
리고 이 소년부부는 층층시하
삼존세三尊世에 아침저녁 문안
의 혼정신성昏定晨省을 하며
받들었다. 
이처럼 소년 영세공의 입지

출관을 봉쇄하며 일찍 혼취시
켜 삼존세가 그 대를 이을 손
이 태어나기를 고대하였으나
소녀 신부 이현정은 좀처럼 태
기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5년이 지나, 증조부가 별
세한 이듬해 1 9 1 2년에 2 1세가
되어 첫 출산으로 맏딸 오희五
姬를 낳았다. 그리고 이 딸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둘째 아
이를 잉태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증조부 담은공
내외는 5대주손이 되는 이 영
아의 방에 병풍을 둘러 잡기를
차단해 기르며 밥숟갈을 잡게
되어서는 동네의 제사나 잔치
집에서 보내오는 음식도 엄금
하여 못먹이게 하였다. 아이가
말을 배워 천자문을 읽히자 비
상한 총명이 드러났다. 증조부
담은공 중렬은 그 차남 성암공
태소가 예천군수로 부임함을
연고로 예천의 유천면 매산리
에 새로운 묘산을 장만하게 되
자 그 임야를 이 증손자 이름
으로 등기하였다. 이러한 증조
부모가 이 손자를 귀애함은 말
로 형언이 어려웠는데 총명이
지나치며 저항력이 부족함이었
는지 이를 갈 나이에 못미처
돌림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
다. 집안의 경동과 비탄이 목
불인견이었다. 
이렇게 기막힌 첫 아들을 잃

었을 무렵 1 9 2 1년 정월 3 0세의
공의 모친 이현정은 2녀 경희
慶姬를 출산하였다. 당시의 극
심한 남아선호 세상에서 딸들
은 아무렇게나 방치해 길러서
인지 오히려 부모를 놀래키며
앓지 않고 잘들 자랐다. 둘째
딸 경희가 세 살 나 젖을 뗄
무렵인 1 9 2 3년 이현정은 넷째
아기로 또 아들을 낳는다. 집
안에 환호가 드높았음은 물론
이고 이 둘째 아들 또한 떡잎
부터 총명이 과인하며 금옥같
이 자랐다. 이 아들이 세 살
나던 1 9 2 5년에 모친은 3 4세로
셋째딸 숙희淑姬를 막내처럼
낳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4 3세
가 될 때까지 출산이 없어 단
산을 한 것으로 인지하게 된
다. 
다시 5대 주손으로 태어난

둘째 남아가 앞서 키우다 놓친
첫아들처럼 애지중지되며 강보
에 있을 때는 함부로 안고 나
가지도, 걷게 되어서는 개울가

에도 못미치게 하며
길렀는데 다시 5 , 6세
를 넘기지 못했다. 으
레 소아에게 오는 여
과병을 이기지 못했
던 것이다. 70 노인
증조부모의 충격과
비통이 막심이었다.
이 손주들에게는 부
모 위로 조부모가 없
어 증조부모가 자애
로운 할머니할아버지
였다. 29세에 요세한
조부 회남공은 처궁
이 불안했던지 무릇
삼취三娶를 하였다.
초취 의인宜人 일선
김씨一善金氏는 1남1
녀를 낳고 부군 회남
공에 6년 앞서 숙환
폐결핵으로 2 7세에 졸했다. 이
일선김씨가 공의 생조모이다.
다음 의인 순흥안씨順興安氏를
재취하였는데 이 또한 부군 회
남공보다 한 해 앞서 2 1세로
졸했다. 다음해 회남공이 급서
하던 해에 삼취한 의인 은진송
씨는 신혼에 청상이 되어 그로
부터 9년을 과거寡居하다가 첫
손녀를 본 이태 뒤인 1 9 1 4년,
평소의 숙환이던 속병으로 2 9
세에 몰하였다. 이처럼 집안에
재앙이 잇따랐던 나머지라 공
의 증조부 담은공 내외가 후생
자손에 대해 여리박빙如履薄氷
으로 노심초사인 것은 췌언贅
言이 불요였다. 
두번째 주손 증손자를 잃은

담은공 내외는 슬하에서 무병
하게 자라는 세 증손녀를 보며
수시로 나오는 한숨으로 세월
하였다. 그러다가 1 9 3 2년 7월
증조모 단인端人 옥산장씨玉山
張氏가 먼저 7 3세로 졸하고 이
듬해 1 9 3 3년 섣달 엄동에 증조
부 담은공이 7 4세로 별세하였
다. 증조부의 말년에 들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던 터인데 양
위의 병환 치레와 치상治喪으

로 여재餘財는 고갈되었다. 이
에 새로운 호주로서 달리 생화
生火를 구처해야 하게 된 공의
부친 영세공이 아내와 세 딸의
가솔을 데리고 대구로 나가 남
산동에 우거처寓居處를마련하
고 조그만 가게‘풍일문방구’
점을 냈다. 그러한 이듬해 갑
술년, 1934년 정초에 이미 단
산이 된 지 오래인 줄 알았던
공의 모친이 4 3세 노산으로 옥
동자를 낳았다. 유인孺人 이현
정의 여섯번째 아기로서 실은
3남3녀의 막내인데 5대사손嗣
孫이자 독자였다. 그리고 유인
의 셋째딸 숙희와 이 막내아들
의 터울은 무려 9년으로, 아기
의 셋째누이는 열 살, 큰누이
는 스물세 살이었다. 
공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집에는 고성환호로 수무족
도手舞足蹈하며 잔치를 벌일
할머니할아버지가 없었다. 따
라서 그 강보의 아기방에 병풍
을 치고 잡인의 접근을 삼엄히
차단할 사람도 없었다. 

▲ 부친 권영세공의 다른 모습

▲ 정암의 부모 사진. 부친이별세하기 4 , 5월 전 1 9 5 2년 9월 2 1일에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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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와 가계
태고에 중국에는 전설상의

세 임금 삼황三皇과 다섯 어진
임금 오제五帝가 있었다. 그
삼황은 막연히 천황天皇ㆍ지
황地皇ㆍ인황人皇이라 하고
수인씨燧人氏ㆍ복희씨伏羲氏
ㆍ신농씨神農氏라고 하며 복
희씨ㆍ신농씨와 황제黃帝라고
도 한다. 다섯 어진 임금 오제
는 소호少昊ㆍ전욱�頊ㆍ제곡
帝♂ㆍ요堯ㆍ순舜이라 하는데
그 으뜸인 소호 대신에 황제黃
帝가 들어가기도 한다. 여기에
서 황제는 삼황의 1인으로 들
기도 하고 안들기도 하며 5제
의 으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들어가기도 하는가 하면 양
쪽에 다 들기도 한다. 또 삼황
에서는 말째이고 오제에서는
으뜸이다. 그런데 황제가 안들
어간 오제를 보면, 소호는 황
제의 아들이고 전욱은 손자이
며, 제곡은 증손, 요는 현손玄
孫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
고자 하는 공자孔子는 이러한
황제의 4 7대손이 되는 인물이
다. 이는 많은 학자가 수천년
궁구하여 알아낸 것이다. 
중국에는 삼황오제 다음으로

회자되는 상징으로 선왕先王
이 있다. 선대의 성왕聖王을
뜻하는데 요ㆍ순ㆍ우禹ㆍ탕湯
ㆍ문왕文王의 다섯 임금을 말
하고, 거기에 무왕武王과 공자
를 더하기도 한다. 그 선왕의
네번째 인물인 탕왕湯王이 황
제의 1 7대손으로서 은殷왕조를
세웠다. 은은 중국 고대국가로
서 우왕禹王이 세운 하夏나라
다음 왕조이다. 다음에 문왕이

세우는 주周
나라와 함께
중국 고대의
이상적 치세
治世였던 하
ㆍ은ㆍ주 삼
대三代를 이
룬다. 이 은나
라를 세운 탕
왕이 공자의
3 0대조이다.
그로부터 공
자의 15대조
제을帝乙까지
는 중국을 다
스리는 천자
天子였으나,
1 4대조 미중연
微仲淵에서부
터는 오래 제
후국諸侯國의
임금 공작公

爵으로 내려오다가 공孔씨 성
을 갖게 된 것은 그 6대조 공
보가孔父嘉부터이다. 
공보가는 제후국 송宋의 상

공�公 밑에서 군사를 관장하
는 대사마大司馬로 있었는데
그 부인이 매우 아름다웠다.
하루는 그 부인이 길에 나갔다
가 태재太宰라는 재상 벼슬의
화독華督이라는 사람과 마주
쳤다. 부인에게 첫눈에 반해
욕심이 생긴 화독은 무슨 수를
쓰든 그 부인을 빼앗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음모를 꾸몄다.
화독은 포악한 인물로 임금 상
공의 종숙從叔이 되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이런 소문을 퍼뜨
렸다. 
“상공이 즉위한 지 1 0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열한 차례
나 전쟁을 하여 백성이 도탄塗
炭에 허덕인다. 이는 다 병권
兵權을 쥔 공보가가 꾸며 일으
킨 짓이다. 내 이제 그 원흉
공보가를 죽여 백성을 편케 하
리라.”
그런 다음 화독은 공보가에

게 쳐들어가 참살하고 그 아내
를 탈취하여 제 여자를 삼았
다. 이 무도함에 임금 상공이
크게 노하여 화독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안 화독이 선수
쳐 궁궐로 쳐들어가 상공까지
시해하였다. 이어 다른 제후국
정鄭나라에 가 있던 상공의 사
촌이자 전왕 목공穆公의 아들
인 풍馮을 데려다 즉위시켰다.
새 임금 풍은 시호가 장공莊公
이 되는데, 이름뿐이고 실권은
태재 화독이 쥐고 있어 그 위
세가 대단했다. 공보가의 유족
은 언제 화가 미칠지 몰라 전

전긍긍하고, 공보
가의 부인은 그
유족의 안위를
위해 화독에게
볼모가 되어 인
욕하였다. 마침내
공보가의 유족은
세거하던 송나라
땅을 버리고 북
쪽의 노魯나라로
망명하여 새로이
정착하였다. 노나

라는 지금의 중국 산동山東지
방이고 송나라는 지금의 하남
성河南省 상구현商丘縣 일대
이다. 
공보가의 아들 목금보木金父

는 노나라에 와 귀족의 품계가
떨어져 대부大夫에서 사士가
되었다. 대부는 제후국에서 왕
족인 공족公族 다음의 귀족이
지만 사는 그 아래 신분으로서
여러 차별이 있었다. 그러다가
목금보의 손자이자 공자의 증
조부인 방숙防叔에 이르러 노
나라의 서울 가까운 지방 방읍
防邑을 맡아 다스리는 대부가
되었다. 방읍은 서울과 가깝되
또한 외국과 접경이어서 성곽
과 진지를 견고히 쌓아 적국의
침공에 대비하는 요충이므로
무예와 전략에 능한 무인이 지
키는 고을이었다. 이 고을에서
방숙의 아들 백하伯夏와 그 아
들이자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
흘叔梁紇에 이르기까지 방읍
의 대부를 이었다. 
공자의 집안과 조상은 그 6

대조 공보가로부터 계속 이름
난 무인으로 아버지 대까지 이
어왔다. 그러한 전통의 무인
집안에서 공자 같은 문인의 대
성인이 태어났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공자의
아버지와 조부들은 왜 공씨 성
을 안붙이고 방숙이니 숙량흘
이니 하였는가. 이는 그게 이
름이 아니고 자字이거나 그 벼
슬 또는 벼슬한 지명을 미칭으
로 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
국인의 이름을 모두 올바로 구
분하고 기억하기란 여간 복잡
하지가 않다. 중국 고전을 읽
으려면 누구나 인명 때문에 적
잖은 혼란을 겪는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의 이

름을 한번 살피고 넘어가자.
숙량흘도 성이 공씨이니 이를
테면 공숙량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숙량이 그이 자이고 이
름이 흘이다. 그러면 자보다
이름을 먼저 써야 하니 공흘숙
량이 된다. 그러나 자가 뒤에
오는 것은 후세이고 당시에는
자를 이름 앞에 놓았기 때문에
공숙량흘이 되는 것이다. 그런
가 하면 숙叔은 셋째를 뜻하므
로 셋째아들에게 붙는 관형사
같은 것이어서 떼고 불러야 본
명이 되어 그 자는 양흘이어서
공양흘이 되어야 맞고, 관형사
숙을 이름에 붙여 공숙흘이 되
어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숙
량흘을 공숙량흘에서부터 공
흘ㆍ공량ㆍ공숙흘ㆍ공숙량으
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숙량흘은 노나라 추읍�邑의
대부가 되어 그곳을 다스렸다.
추읍은 지금의 산동성 사수현
泗水縣이다. 숙량흘이 거주하
던 곳은 그곳의 창평향昌平鄕
궐리闕里라는 고장이다. 숙량
흘은 무인으로 뛰어난 용맹의
소유자였다. 키가 열 자나 되
고 힘이 장사였다. 삼국지의
관우의 키가 아홉 자였다 하는
데 그보다 한 자가 더 컸으니
그러면 2미터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서 한 자는 주척周尺으
로 2 0센티 정도이다. 게다가
그는 은나라 왕조의 혈통에 송
나라 귀족의 후예라 사람들로
부터 우러름을 받았다. 
기원전 5 6 3년 봄 4월에 사�

라는 곳에서 중국 천하의 여러
후왕侯王이 모여 회의를 하였
다.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요
즘의 열국정상회담 공동성명
같은 맹약盟約을 맺는다고 하
여 이를 회맹會盟이라 하였다.
이때 노나라에서도 군대를 파
견하고, 숙량흘은 추읍의 대부
신분으로 노나라 장수가 되어
따라갔다. 회맹에 나온 진晉나
라가, 제齊나라가 송나라에서
빼앗아간 핍양성逼陽城을 도
로 쳐 탈환하여 송나라에 돌려
주자는 제의를 하였다. 제나라
가 홀로 강성해지는 데 위협을
느낀 제후가 이를 받아들여 연
합군이 핍양성을 치기로 했다.
노나라 군대도 이 작전에 참가
하여 숙량흘이 원정군을 이끌
고 나갔다. 
제후의 회맹군이 공격을 개

시하자 핍양성에서도 성의 바
깥 덧문까지 열고 나와 맞아
싸웠다. 곧 힘에 밀리자 제나
라 군은 성문 안으로 밀리고
회맹군은 밀고 들어갔다. 그리
고 성의 중문 안으로 도망친
제군은 그 중문을 닫더니 회맹
군이 등진, 성의 육중히 매단
덧문도 내려 닫아버렸다. 삽시
에 회맹군은 성안 덧문과 중문
사이에 갇혀 독안의 쥐가 되었
다. 성벽 위에서 제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회맹군
은 혼란에 빠져 절규했
다. 
“다 죽는다, 덧문을 열
어라!”
“갇혔다. 덧문을 부숴
라!”
그러나 덧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숙량흘도
이 싸움에 선봉이 되어
쳐들어갔다가 갇힌 바
되었다. 선봉군이 전멸하
거나 포로가 될 위기에
서 숙량흘이 되돌아 달
려가더니 그 육중한 덧
문을 불끈 들어올렸다.
이에 다른 군사가 합력
하여 그 현수문懸垂門을
열어젖히고 갇혔던 병력
이 모두 빠져나왔다. 그
엄청난 힘에 모두가 혀
를 둘렀다. 
그로부터 7년 뒤에는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
하여 공씨 일족이 세거

하며 다스리던 방읍을 포위했
다. 방읍이 떨어져 유린될 위
기에 처하자, 숙량흘은 떠나온
자가의 구기舊基 방읍을 구원
코자 추읍에서 자기 형제와 가
동家� 및 정예 3백을 이끌고
달려갔다. 심야에 그 3백 결사
대를 이끌고 방읍에 닿은 숙량
흘은 제군의 에워쌈을 깨뜨려
이리저리 휘저어 놓음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켜버렸다. 
숙량흘은 무인으로서 명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작은 한 고
을의 성을 다스리는 장수로는
훌륭한 재목이었다. 
숙량흘은 노나라에서 명망있

는 귀족 시施씨 집안의 딸을
맞아 소생 아홉을 보았다. 이
정실 시씨의 소생 아홉이 모두
딸이었다. 숙량흘 같은 대부에
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
일로 부심하던 숙량흘은 소실
의 몸에서 아들 하나를 얻었
다. 이 아들 이름이 맹피孟皮
인데 두 발이 불구여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적자
도 아니고 소실에서 난 서자로
얻은 자식마저 그 모양이니 숙
량흘의 낙담은 컸다. 당시에도
적서의 차별은 있었으나 후세
처럼 박한 것은 아니어서 사대
부에게 적자가 없고 서자만 있
을 경우 서자가 적자를 대신해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낼 수 있
었다. 숙량흘은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아들 하나를 갖는 게
소원이었다. 70이 넘은 노령이
되어서도 그는 이 집념을 버리
지 못해 그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숙량흘은 일찍이 아들을 낳

지 못한 본부인 시씨를 내쳐
이를테면 독신인 셈이었다. 당
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고 남
자가 여자를 내치면 그것으로
여자는 이혼을 당하는 실효가
있었다. 옛적 여자에게는 칠거
지악七去之惡이란 게 있어 그
일곱 가지 잘못 가운데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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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면 남자에게 내침을 당해
도 호소무책이었다. 숙량흘의
부인 시씨는 그 가운데 둘을
범했다. 하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남의 대를 끊어 놓은
것이고, 하나는 투기妬忌, 즉
질투를 한 것이었다. 그가 딸
만 아홉을 낳자 아들을 원하는
숙량흘이 소실을 들이니 시씨
가 이를 참지 못하고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시씨
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며 억
울한 마음을 품은 채 쫓겨나고
말았다. 
시씨가 나가자 맹피의 어머

니가 남아 숙량흘의 부인 노릇
을 했다. 그러나 그는 숙량흘
에게 부인이 있을 때 유처취처
有妻娶妻로 첩실이 되어 들어
왔기 때문에 비록 본처가 나갔
다고 하더라도 첩의 신분이 유
지되어 본부인이 될 수는 없었
다. 이럴 경우 첩이 본부인으
로 승격되는 수도 있었다. 설
령 그런다 해도 맹피처럼 그
어머니가 첩일 때 낳은 자식은
어미의 신분이 바뀌어도 그대
로 서자의 틀을 벗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어머니의 자식일
지라도 서자인 형은 뒤에 태어
난 적자의 아우에게 형 노릇을
못하고 상속권도 넘겨주어야
했다. 
숙량흘이 일흔이 넘었을 때

그러한 맹피의 생모마저 세상
을 떠났다. 이에 일흔이 넘었
지만 홀몸이 된 숙량흘은 새로
이 정실의 후처를 맞아 적자
아들을 얻을 소망을 이루고자
하였다. 정실 후처는 물론 규
중 처녀라야 하였다. 그러한
혼처를 널리 구했다. 숙량흘이
아무리 한 고을을 다스리는 대
부라 하더라도 고희가 넘은 노
인에게 딸을 내줄 양가가 없었
다. 이럴 때 추읍에는 딸 삼형
제를 둔 안顔씨네 집이 있었
다. 천민은 아니나 형편이 어
려웠다. 숙량흘은 사람을 시켜
그 집의 딸 하나를 얻고자 청
혼을 넣었다. 
안씨집으로서는 그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청혼을 거절하
기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 그

런 대부의 집과 혼사를 맺는
것은 자기들 처지로서 큰 영광
이 아닐 수 없었다. 안씨집 가
장은 그 청혼을 수락할 요량으
로 세 딸을 불러 모았다. 그리
고 숙량흘에게 시집갈 희망자
를 물색했다. 
“너희도 추읍의 대부 숙량흘
이 홀몸이 되어 그 실내가 비
어 있다는 소리는 들어 알고
있으렷다?”
“예.”
“숙량흘은 그 고조부가 노나
라에 와 대부가 아닌 사가 되
었지만 그 선대는 송나라 공족
이고, 그보다 더 조상은 옛적
성천자 탕왕의 후손이다. 이제
그 본인은 신장이 십척이고 힘
이 천하에 짝없는 장사여서,
칠십이 넘었다고 하나 지금 젊
은 사람 백을 당한다니 나는
그 사람이 탐나는구나. 나이가
너무 많고 성품이 썩 엄하다고
하나 너희 처지로서는 그런 혼
처가 생긴다는 게 천재일우라
할 것이다. 자, 너희 셋 중에
누가 그 아내가 되겠느냐?”
안씨는 먼저 맏딸을 쳐다보

았다. 형편이 안되어 머뭇거리
다 훌쩍 혼기를 넘긴 처지이면
서도 맏딸은 고개를 숙이고 눈
을 피하며 선뜻 나서지 않았
다. 안씨는 둘째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는 어떠냐?”
“제게는 위로 형이 있으므로
먼저 가겠다고 나서지 않겠습
니다.”
“음, 너도 내키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그럼 막내, 너는 어
떠냐?”
그 셋째딸은 이름이 징재徵

在이고 나이는 열아홉이었다.
셋 중에 제일 어리지만 당시로
서 과년瓜年이 꽉 찬 나이였
다. 징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위로
출가 안한 형이 둘이나 있어
더욱이 나설 수 없지만 아버님
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르자면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까.”
“옳거니, 그럼 네가 뜻이 있
다는 소리로다. 바로 네가 그

럼 그 사람
아내가 되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안

씨의 막내딸
징재가 숙량
흘에게 시집
을 갔다. 그런
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
겼다. 숙량흘
이 안징재를
정실 후처로
맞으면서도
제대로 혼례
를 갖추지 않
았던 것이다.
첩이 아닌 정
실을 맞는다
해도 칠십이
넘은 노인이
19세의 처녀

와 혼례를 치른다는 게 세상의
통념에 거슬렸다. 중인의 눈총
과 손가락질이 두려워 아무리
숙량흘이라 해도 이를 드러내
치르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 혼사를 속으로 싫어하는 숙
량흘의 집안과 자녀들이 합세
하여 암암리에 훼방하였다. 숙
량흘이 워낙 엄한 사람이라 차
마 이를 막지는 못하지만 떳떳
이 혼례를 치르는 일은 못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한편 신부
안징재의 집으로서도 그리 떳
떳하지는 못한 혼사를 치르면
서 세상에 광고하면서까지 떠
벌리자고 고집할 처지가 못되
었다. 그래서 고희의 신랑과
열아홉 신부의 혼사는 사람 눈
에 띄지 않게 슬그머니 이루어
지고 말았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이 이

혼사를 놓고 예도의 혼례를 치
르지 않았다 하여 인정하지 않
고 야합野合으로 치부하며, 따
라서 그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공자를 사생아라 일컫는 이야
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비는 수천년이 지난 오늘
까지도 명쾌한 해결이 나지 않
는 문제가 된다. 지난날 공자
를 지극히 숭앙하던 시대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가 금기여서, 잘못 발설했다가
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이 되어
살아남지 못했다. 

•어려운 유년시절
곡절 끝에 대갓집으로 시집

을 가 남편 숙량흘을 본 어린
신부 안징재는, 자기의 앞날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
의 위아래 시선은 차갑고 호의
적인 눈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혼례도 못치르게 훼방한 분위
기가 그에게 미치는 바람이 따
스할 이치가 없었다. 참고 견
디기 어려웠으나 그렇다고 어
려운 형편의 친정집으로 뛰쳐
나와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인
내하고 버티지만 문제는 고령
의 남편이 도저히 오래 살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고령의
숙량흘이 눈을 감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 장사를 치르는
날로 그는 쫓겨날 것이었다.
숙량흘 사후에도 그가 이 집안
의 일원으로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 남편이 죽기 전에
그 소생의 아들을 생산해 얻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숙량
흘 사후 이 집안에서 그의 존
재는 지워질 게 뻔했다. 숙량
흘의 대를 이을 아들만 낳는다
면 그 아이가 강보에 싸였더라
도 남편 사후 공씨 집안에서
그의 지위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안징재에게 절체
절명이었다. 
안징재는 골똘한 생각 끝에

몰래 근처의 이구산尼丘山에
올라가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치성을 드렸다. 이구산은 지금
의 산동성 곡부현曲阜縣의 동
남쪽에 있는데 숙량흘이 대부
로 다스리던 추읍의 변두리 산
이었다. 근처에서 알려진 명산

으로, 사람들
은 그곳에
가 소원을
말하고 정성
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
다 하여 흔
히 들어가
기도를 드렸
다. 그 기도
가 과연 효
험이 있었던
지, 안징재는
곧 잉태를
하게 되고,
숙량흘은 그
렇게도 바라
던 아들을
이윽고 얻게 되었다. 남자 아
이가 태어나자 천하를 얻은 듯
한 숙량흘은 그런 아들을 낳아
준 젊은 아내의 말을 영험스러
이 믿어주었다. 아이를 얻은
것이 정녕 아내가 이구산에 기
도하여 그 정기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구산의 구자를 따 구
丘라 하고 그 자는 이구산의
첫 자 이尼를 넣어 중니仲尼라
하였다. 중니란 둘째의 아무개
라는 뜻이다. 숙량흘로서는 서
자이지만 맹피가 맏이이므로
이번에 얻은 아들에게 그 자에
중자를 붙였다. 옛적에 자를
지을 때는 큰아들에게 맏 백伯
자를 넣고 다음에 버금 중仲
자, 셋째에게 셋째 숙叔자, 막
내에게 말째 계季자를 붙였다.
또다른 설에 의하면, 아기 공
자가 태어나자 그 머리 정수리
의 복판이 움푹 패여 그 둘레
가 높은 것이 이구산의 모양과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을
구라 하고 자를 중니라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에는 태어
난 아기의 머리가 이중으로 언
덕처럼 솟아 보여 언덕 구자로
이름하였다고도한다. 
또 한 가지 설에서는, 숙량

흘과 안징재는 제대로 혼례를
갖추어 부부가 되었다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혼례가 인정
을 못받아 야합이라는 시비가
생긴 것은 숙량흘의 나이가 6 4
세를 넘었기 때문이라 하고 있
다. 옛 중국에서는 남자가 6 4
세를 넘기면 남성으로서의 기
능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 뒤로 혼인하는 것은
예절을 갖추었다 해도 야합으
로 되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
이는 사생아나 서얼 취급을 받
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공자는 추읍의 대부

숙량흘의 오매불망 혈통을 잇
는 귀동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태어남에 떳떳치 못한 데가
있어 뒤에 사람들로부터 보이
지 않는 멸시와 난처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게 된다. 공자가
태어난 것은 서력 기원전 5 5 1
년 9월 2 8일이었다. 음력으로
는 8월 2 7일이다. 어떤 전설에
는 그 어머니가 이구산에 들어
가 기도드릴 때 압지 숙량흘도
같이 가 기도했다고 한다. 그

런 어느날 밤에 검은 용의 정
기가 이들 부부에게 감응하여
잉태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
고 안징재가 공자를 해산한 곳
은 공상空桑이라는 데인데, 이
를 지금은 빈 움이라는 뜻의
공두空竇라 부른다 한다. 그게
노나라의 남산南山 이구산의
빈 구덩이라는 것이다. 그 구
덩이에 원래 물이 없는데 안징
재가 공자를 낳고 아기를 씻기
는 예를 행할 때 그곳을 쇄소
하고 고유告由하니 맑은 물이
돌문에서 나와 아기를 씻기기
에 넉넉하였다. 그 세례洗禮를
마치자 샘물은 나오기를 그치
고 말라버렸다. 그로부터 사람
들이 이 산을 여릉산女陵山이
라 한다는 것이다. 
공자가 태어난 날 밤에는 여

러 청룡靑龍이 하늘에서 내려
오고 선녀의 무리가 향기로운
안개를 손으로 받들고 나타나
산모의 머리를 감겼다고 한다.
이에 앞서 노인 다섯이 그 생
가의 뜰에 늘어서 있었는데 이
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성五
星, 즉 다섯 별의 정령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자가 태어난
날, 수천년에 한번 출현하는
기린이 나타나 그 마을 궐리에
글자를 토하였다. 거기에 이렇
게 쓰여 있었다. 

물의 정령의 아들이요, 은나
라와 주나라를 이어 소왕素王
으로 나셨다 : 수정지자水精之
子 계쇠주이소왕繼衰周而素王

소왕은 소박한 제왕의 뜻으
로, 왕자王者는 아니나 그 갖
춘 덕으로 세상을 구하는 인물
이다. 
이러한 여러 전설은, 석가나

예수의 탄생 설화에서부터 대
개의 신앙대상 성인의 태어난
이야기가 신비롭듯, 그 사람을
신처럼 높여 기리기 위해 후인
들이 부풀려 승화시킨 데가 많
다. 인류는 이를 신화라 한다.
신화는 반드시 사실일 필요가
있지 않다. 그 안에 진실과 신
리神理가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는 다

른 종교나 신앙과 달리 교리가
없다. 실은 교가 아닌 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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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
는 교학이 아닌 신교信敎이고
학은 배우고 익히는 학습學習
이다. 교리는 신비성을 띠지
않으면 신앙으로 진화하지 못
한다. 유교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신앙으로
비상하는 것을 삼간다. 유교라
는 말은 사실 바깥사람들이 지
칭하는 이름이고 그 스스로는
유학儒學이라 일컬어 교가 아
닌 학을 취한다. 그래서 이 가
르침은 다른 신앙 일반과 달리
사실이 아닌 것을 믿지 않고
허탄虛誕하게 지어내는 것을
배격한다. 유교 자체에서 공자
의 탄생을 위요하고 형성되는
이러한 여러 전설을 대개 누가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전설을

종합해보면, 우선 공자가 태어
난 곳은 대부 숙량흘의 본가
정침正寢은 아닌 것같다. 또
그 어머니 안징재는 대부의 정
실 후처로 숙량흘에게 출가했
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내당의
중저中邸가 되기에는 못미쳤
다. 숙량흘도 권속간의 그러한
불편의 눈총을 피해 안징재에
게 별도의 집을 마련해 주고
본인도 자주 거기에 가 거처하
였다. 그 별채가 본가와 가까
이 있지 않고 외따른 곳의 크
지도 않은 규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공자의 소년 시절 소외
와 불행은 이렇게 타고나는 운
명에서 비롯되었다. 
공자, 즉 어린 구의 아버지

숙량흘은 그가 겨우 세 살 났
을 때 별세한다. 구는 아직 그
러한 아버지의 죽음이 무엇인
지 분별하지 못했다. 유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본집의
본채, 즉 정침에서 숨을 거두
어야 고종명考終命이지 이를
벗어나면 객사客死로 보니 변
고이다. 숙량흘이 일상을 안징
재에게서 같이했더라도 병환이
위중해서는 본가로 가 대부로
서 정침 고종을 하였을 것이
다. 이러한 정황으로, 일단 숙
량흘이 운명하자, 그 본가와
재산 등을 장악하고 있던 유족
은 영아인 구의 어머니 안징재
에게 알리지도 않아, 아녀자로

서 부군의 천붕지통天崩之痛에
발상거애發喪擧哀할기회와 자
격부터 박탈했다. 달리 그가
남편의 죽음을 알고 달려갔더
라도 본가에서 문전박대를 하
거나 심하면 입실을 저지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안징재는
남편의 초상을 소문으로 듣고
는 가보지도 못하며 어린 아들
을 안고 한없이 오열했다. 어
린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을 보이고자 불같이 달려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선
자기의 어머니뻘이 되는, 일찍
쫓겨난 남편의 본실 딸 9인과
그 소생이 대거 몰려와 득실대
며 그 모자를 어떻게 대할 것
인가. 또 용렬한 서자 맹피가
상주 자리를 차지하여 포악한
눈으로 그 모자의 발길이 대문
안에 드는 것을 한 발작이나
용납하겠는가. 
이렇게 추읍에서 죽은 숙량

흘은 그가 난 고향이자 종가가
있는 방읍으로 상여가 나가 그
곳의 방산防山에 장사되었다.
안징재 모자는 거기에도 따라
가지 못하여 남편이 어디에 묻
혔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방읍
은 지금의 산동성 곡부현 동쪽
으로 추읍과 고을이 다르기 때
문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
었다. 
숙량흘이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이 애지중지하던 안징재
모자는 생계가 어려웠다. 숙량
흘의 유산을 다 차지한 맹피는
부친 생시에 그 계모와 이복
아우에게 목지어 주었던 것 이
외에 한 푼의 유산도 갈라주지
않았다. 사람이 모자랄 뿐 아
니라 소견이 좁은 맹피는 그
재산을 독점하여 스물한 살에
청상靑孀이 된 계모와 아우의
범접조차 막았다. 
제사나 명절 때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모자가 온다고
해도 발을 못붙이게 내칠 참이
었다. 이는 어린 구가 이윽고
자라서 아버지의 적자嫡子로서
제사와 대를 잇게 되면 자기는
서자로서 속수무책이 되기 때
문이기도 하였다. 그런즉 맹피
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계모가
야합에 의한 소실이고, 그 소
생 구는 서자라는 사실을 부각
시켜 자기의 계대와 상속권을

지켜야 하고 그러자면 안징재
모자를 핍박할 도리 밖에 없었
다. 
구의 어머니 안징재는 마음

이 굳고 존존했다. 세인은 뒤
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기른 것만 알고 그보다 앞서
공자의 어머니가 있음을 모른
다. 안징재는 어려워도 아이
앞에서 짜증을 하거나 내색하
지 않았다. 또 아들 구에게 거
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둘러대
지 않았다. 실수로 어린 아들
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였더라
도 이를 반드시 지켰다. 한번
은 어린 구를 데리고 이웃의
잔치에 갔다. 구가 그 잔치집
의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하자
집에 가서 주겠다고 달랬다.
집에 돌아온 다음날 어머니는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았다.
어린 구는 깜짝 놀랐다. 돼지
는 그처럼 가난한 집에서 큰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아
무 일도 없는 날에 잡기 때문
이었다. 
“어머니, 왜 돼지를 잡으시
나요?”
“네게 주려고 잡는다. 네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어머니, 저한테 돼지
고기를 주시려고 그 귀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어미가 어제 네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그만두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돼지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다. 어미가 이미 입밖
에 낸 일이다. 말이란 한번 입
밖으로 내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느니라.”
구는 자기가 돼지고기를 먹

고 싶어한 일을 후회하였지만
어머니가 듣지 않으므로 소용
이 없었다. 이로부터 구는 무
엇이 먹고 싶거나 또는 갖고
싶은 게 있더라도 함부로 말하
지 않고 잘 생각해보며 참게
되었다. 그 아버지 숙량흘에
못지 않게 반듯한 어머니 밑에
서 자란 구는 아비가 없는 젊
은 홀어미의 자식다운 데가 없
었다. 다른 양가의 부모를 갖
춘 아이들보다 훨씬 버릇이 있
고 의젓하였다. 
어린 구는 또 이웃 아이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
하였다. 제사 때는 평소에 구
경 못하는 귀한 음식을 풍성히
만들어 동네에 나누어 먹는 것
도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었다.
그런데 편모와 외롭게 사는 구
의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
지 않았다. 
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이복
형 맹피가 아직도 아버지와 할
아버지의 제삿날 어머니를 부
르지 않고 아버지의 무덤조차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구는 이웃사람이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그 흉내를 내며 놀
았다. 
어린 구는 이 제사놀이를 가

장 좋아하였다. 소꿉장난으로
혼자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음식을 담는 제기 모양을 흙으
로 빚어 늘어놓는다. 그리고
풀을 뜯어다 음식처럼 차려 올
리고 어른처럼 공손히 절을 하
는 것이다. 이것은 집이 가난
하여 어린 구가 다른 놀이를
할 거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였
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놀이에서도 이처럼 예절을 좋
아한 것은 우연이 아닌 천성이
었다. 
한편 구의 집 생계를 유지하

는 것은 어머니의 근검과 길쌈
이었다. 그런 일은 대부의 집
부인의 일이 아니었으나 살림
이 어려워 도리가 없었다. 구
도 자라면서 그런 홀어머니의
일손을 도왔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몸이 남보다 크게 자라고
힘이 세었다. 그 힘으로 어머
니를 도와 해치우는데 거칠 것
이 없었다. 소년이 장정일도
너끈히 해내고 미천한 막일꾼
이나 할 일도 마다 않고 어머
니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 몸
소 하였다. 산에 가 땔나무를
해오고 밭을 갈며 농사일을 하
고, 가축을 기르고 외양간을
치우거나 거름을 내는 일 따위
도 모두 해 보았다. 그래서 구
는 못하는 막일이 없게 되었
다. 
그밖에도 구가 안해본 일이

없었던 것은 후일의 다음과 같
은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공자
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졌을
때 대재大宰라는 사람이 그 제
자 자공子貢에게물었다. 
“형장兄丈의 스승이 정녕 성
인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어찌
그리 할 줄 아는 게 많단 말이
오? 형장의 스승은 온갖 세상
일을 이것저것 안해본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니 말이외다.”
이 물음에 자공은 이렇게 대

답했다. 
“우리 선생님은 진실로 하늘
이 낸 성인이며 할 줄 아시는
일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이는
그분이 정녕 성인이시기 때문
입니다. 옛적 순임금은 농사를
잘 짓다가 천자가 되시어 천하
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지
금 누가 순임금이 농사일을 잘
했다고 하여 천하다고 업신여
기겠습니까. 진실로 성인은 어
느 것도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몸소 다 하는 법이외다.”
두 사람이 문답했다는 이야

기를 들은 공자가 문인門人에
게 말했다. 
“대재가 나를 바로 아는구
나. 내가 젊어서 미천하고 가
난하여 하찮은 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많다. 그러나 군자들
이야 몸소 할 줄 아는 게 어디
많겠느냐. 군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라.”
군자君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어 거의 전인에 가까운 사
람을 말한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군자는 출신과 문벌이 좋
은 신분의 사람을 지칭한 것이

다. 공자는 이처럼 스스로 미
천했다고 말했는데, 소시에 그
런 형편으로 멸시도 많이 받았
던 것이다. 
워낙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구는 일찍 배우러 다닐 수가
없었다. 열세 살이나 되어서야
처음으로 동네의 서당에 다니
며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 동
안은 집에서 어머니에게 배워
글을 익혔으나 아는 어머니가
학자는 아니므로 초학初學에도
미흡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
때에야 마을 사설의 초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셈이니 여간 늦
은 게 아니었다. 그 당시 서당
에서는 시서예악詩書禮樂의네
가지를 공부하는 게 보통이었
다. 여기에서 시는 오늘날의
시와 같은 뜻의 말이지만, 우
리나라에서 지난날 시조를 읊
어 소리 가락을 내듯이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것이었다. 그 무
렵의 시는 노래와 밀접한 관계
가 있었고, 그런 연고로 오늘
날까지도 시에는 일정한 법칙
과 운률이 따르게 되었다. 이
때 그 시의 가사에 붙여 부르
는 곡조가 악이었다. 
시는 또 당시 중국 천하를

다스리던 주周나라 천자의 집
안인 왕실에서 무슨 행사나 연
회가 있을 때 부르던 노래였
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당
시까지 중국의 역사와 여러 지
방의 민요 따위를 담은 것이었
다. 
서는 또 주나라 왕실의 문왕

ㆍ무왕ㆍ주공周公과같이 처음
창업하여 나라를 세울 무렵의
훌륭한 임금을 기리고 그 업적
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높여 기리던 터라서 유교의 성
서를 말할 때 이 시를 일컬어
시경詩經 또는 시전詩傳이라
하고 서를 일컬어 서경書經ㆍ
서전書傳 또는 상서尙書라 하
게 되었다. 
예는 사람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상에 필요한 여러 행
동의 절도를 가르치는 일이었
다.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
고 방종하면 야만이나 짐승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 이 무렵
의 중국, 특히 주나라에서는
예절을 중시하여, 이를 모르는
것은 다 오랑캐라 하였다. 
이같이 당시의 학생이 공부

하는 학과목은 이 네 가지 시
서예악이 위주였다. 그런데 구
가 다니던 시골 서숙書塾에는
이러한 학과를 가르칠 훈장이
잘 없었다. 주로 제사지내는
법과 일상의 범절을 배우는 게
고작이고 그밖에 옛 성현의 행
적을 이야기로 듣는 정도였다.
구는 이미 나이도 또래 학동에
서 벗어났고, 생각이 깊고 총
명한지라 한 가지를 들으면 열
을 미루어 알아냈다. 미구에
구는 서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소화하고 남았다. 새롭고
더 많은 게 알고 싶어지며 시
골 서당의 공부만으로 마음이
차지 않게 되었다. 

▲ 공자의 상 5 

9면에서 계속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미쳤
다. 옛 추축국 시대의 나치 독
일을 본받자 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그 과거에 저지른
인류사적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고자 한다. 극우를 지향하며
집권한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
리는 히틀러와 괴벨스를 흉내
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일
본 위정자가 왜 저리 돌변하여
발광하는가. 그러면서 대관절
어쨌다고 한국을 그리 증오하
는가. 한국이 이것저것 저희를
능가하려 하니까 이성을 잃고
머리가 도는 것 같다. 그런데
행태가 그저 가관만은 아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저희 부형

국과 같은 한국에 그처럼 수많
은 괴롭힘과 만행으로 보답하
고도 모자라 갖은 수단으로 욕
보이며 만만히 보고 업신여기
는 것은 참으로 괘씸한 노릇이
다. 일본의 이러한 망나니짓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 9 5 1년 한일국교회담 대표이

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조
선인은 뱃속까지 벌레여서 일
본국적을 줄 수 없다’하고,
자민당 부총재 구보다久保田
는 1 9 5 3년‘3 6년의 일본 식민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
푼 것’이라 했으며 1 9 6 3년에는
‘한일간은 부자父子 관계’라고
하여 저희가 아비이고 한국은
자식으로 비하했다. 2005년 모
리森喜郞 총리는 우리더러‘일
본은 천황중심의 신의 나라’라
고 하며 저희를 추켜세웠다.
2 0 0 1년 노로다 호세이野呂田芳
成 중의원의원은‘한국은대동
아전쟁 덕분에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아베 정부의 우익

행보와 망언은 매우 심각하다.
아베 총리는 4월 2 3일 국회에
서‘침략에 대한 정의는 국제
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역
사적 범죄사실 자체를 부정하
고, 1994년 자민ㆍ사회ㆍ신당
사키가케新黨先驅 3당 연립정
권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식
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하
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시
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
쿄지사는‘침략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학自虐이며 역사에 무
지한 것’이라 매도했다. 야당
의 신예극우 하시모토는‘위안
부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
도’였다고 강변하며, 오키나와
주둔 미군사령관에게 보다 많
은 풍속업, 즉 매춘을 활용해
달라고까지 하며 위안부를 빙
자해 망언을 계속하였다. 일본
의 핵무장을 주장하던 유신회

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도
‘최근 일본에 한국 매춘부가
우굴거린다’며 위안부를 자발
적인 매춘부와 동일시하였다. 
아베정부는 1 9 8 5년부터 2 0 0 1

년까지 1 6년 동안 각료의 참배
가 없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지난 4월 2 0일 춘계대제를 기
해 주변국이 보라는 듯 공물供
物을 보내고 3인의 각료와 함
께 역대 최대인 1 6 8명의 국회
의원이 집단 참배케 하였다.
또한 1 9 5 2년 4월 2 8일 샌프란
시스코에서 체결한 강화조약
에 따라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받는 법적 제제에서 벗어났다
하여 이 날을‘주권회복의 날’
로 정하고 대대적 행사를 열어
일왕 부부와 국회의원 등 4 0 0
여 명이 참집해‘천황폐하 만
세’를 삼창하며 국수주의의 결
의를 다졌다. 아베 총리는 기
념사에서‘점령군이만든 헌법
이나 교육기본법의 바탕에서
배양된 정신을 바로잡아 진정
한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고
외쳤다. 아베는 5월 5일 도쿄
야구돔에서 있은 국민영예수
여식의 시구식에 등번호 9 6번
을 단 유니폼을 입고 나와 평
화헌법의 핵심 9 6조를 개정할
분위기를 띄우고, 동월 1 2일
마쓰시마松島 항공기지를 시
찰하면서는 2차대전 당시 만주
에서 사람의 생체시험으로 1만
여 한국ㆍ중국ㆍ몽골인을 희
생시킨‘마루타’7 3 1부대를 상
징하는 7 3 1번의 연습기를 타고
사진을 촬영하며 세계를 경악
케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에 주변

국의 비판이 거세지며, 5월 1 0
일자에 아사히朝日신문도 한
국의 일본에 대한 강한 불신감
을 보도하며 아베정부의 책임
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조사국
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아베정
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전세계에 확산되면
서 일본의 국제적 고립이 초래
됨을 경고하였다. 미국 워싱턴
의 대표 정보지 넬슨리포트는
‘항공기에 탑승한 아베의 사진
이 나치의 친위대 유니폼을 입
고 나온 것과 같다’고 혹평했
다. 5월 1 7일 유엔에서는 일본
이‘위안부 피해자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도록 국민교육을 실
시하라’고 권고했다. 한중미
안보전문가들도 아베정부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조짐에 대
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
다. 넬슨리포트의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은‘역사를 잘 알
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를 반복
하게 마련이라는 명언을 기억

해야하며, 역사를 알아야만 미
래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의 개혁개방논
단의 판젠창潘振强 상임고문
도‘일본이 지나치게 민족주의
적이며 역사를 회피하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5월 1 9일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포린어페어스는‘일본

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
는 것은 미국인이 알링턴 국립
묘지를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
지이며, 과거 총리 때 야스쿠
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아베 총리
가 인터뷰에서 발설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성김 주한 미국대
사는 5월 2 0일 연세대에서 한
강연에서‘괴상한발언에 격분
하며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1 9 5 9년 국가가 운영하는 지도
리가후치千鳥[16]淵 전몰자 묘원
이 있는데도 2차대전 전범 1 4
명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를
전몰장병의 국립 추도시설과
동일시하고 있다. 
연발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여

론에도 아랑곳없이 일본 정치
인의 계획적인 망언 행보는 계
속되고 있다. 이는 저들이 평
화헌법의 개정으로 재무장을
실현하여 다시 어떤 전쟁이든
감행할 수 있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강력한‘보통국
가’를 지향하겠다는 속셈이다.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7
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
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야 하므로 일본의 우익 정치권
전체가 올인하였는데 과연 아
베의 집권당은 선거에서 압승
하였다. 평화헌법 개정은 아베
수상의 오랜 숙원이다. 
패전 후의 헌법적 전쟁 포기

에 상당수 일본인은 패배감에
빠져 있다. 근년의 장기 경제
침체로 인한 정체감의 반작용
으로 그들은‘강한 일본’의 부
활을 갈망하고 있다. 거기에
그동안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
대해온 일본의 사회당이나 양
심세력 및 평화세력도 점차 동
조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일본
사회에는 극우적 역사관, 즉
황국사관皇國史觀에의 뿌리가
깊다. 그리하여‘망언’을 하면
곧‘애국정치인’이고 다시‘거
물 정치인’으로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이같은 망동에 아무
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평화헌

법의 개정에 일본 국회의원은
7 4 %가 찬성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찬성률은 3 8 %에 머물
고 있다. 반면에 이른바‘아베

노믹스’는 7 0 %가 넘는 일본인
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침략
부인 발언에 65%, 야스쿠니신
사 참배에 4 8 %가 찬성하고 있
어, 그들은 이처럼 막바지로
가는 민심의 역풍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베정부의 급
진적 우경화 정책은‘강한 일
본의 건설‘의 꿈을 펼치려는
몸부림이고 모험이다. 반면에
미국과 주변국에 불편한 관계
를 유발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최근 한중일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잇달아 취
소되고, 1972년에 출범한 한일
의원연맹의 존재와 교류도 유
명무실해지며 1 9 9 7년부터 열리
던 한일의원 친선축구경기 등
도 취소되고 있다. 우리나라
새 정부의 한일정상회담도 기
약없이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한 중국ㆍ유엔 및
지역안보기구와 각급 비정부
단체도 서로 일본에 대항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
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

帶水의 가까운 이웃으로, 과거
와 다른 2 1세기를 살아가면서
서로 외면할 수 없는 동반자이
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인은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오
만과 편견으로 우리를 비하하
고 있다. 국수주의에 빠진 정
치인은 주변국과의 우의와 협
력관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망
동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힘겨루기나 감정싸움에 국력
을 소모하기보다 서로가 이해
하고 아픈 과거를 들쑤시는 대
신 이를 쾌히 세척하고 치유하
는 양심과 언행을 보여야 한

다. 일본은 1 , 2차 세계대전으로
앙숙이던 독일과 프랑스가
1 9 6 3년에 맺은 엘리제조약으로
좋은 관계가 된 것을 거울삼아
야 한다. 일본은 그들이 유린
하고 살륙한 주변국에 대해 역
지사지易地思之의 양심과 행
동으로 속죄와 화해의 노력을
펼 진정한 용기를 발휘해야 한
다. 그것이 그들이 더욱 강한
일본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깨
달아야 한다. 

권오서( 6 5ㆍ
춘천중앙감리
교회 감독)씨
는 6월 2 4일에
있은 C B S기독
교방송의 재

단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2년
임기의 제2 6대 이사장에 선임
되어 7월 8일 취임하였다. 권
목사는‘C B S가 6 0주년을 맞아
이제 지나온 6 0년을 되돌아보
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
로 삼아야 한다. 이사회와 직
원이 한 마음이 되어 방송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밝은 등불
이 되도록 노력하겠다’하였
다. 그는 2 0 0 3년부터 1 0년 동안
C B S재단의 이사와 부이사장직
을 맡아왔고 감리교신학대 이
사장과 감리회 장정개정위원장
도 지냈다. 현재도‘월드비전’
강원지역 대표와 사단법인‘아
름다운청소년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1 12 0 1 3년 9월 1일 일요일 제153호

권박사의 랜덤 페스티발

누구나 객관식 천재
권신원

무수한 수험생이 객관식 선다형 문제로 그 성취도를 평가받고
있다. 거기에종속된 모든 학생의 경우, 각자의학급에서 1 0위 아래
로 추락하면 주위에서‘학생취급’을 아니한다. 50명학급이면 8할
인 4 0명 절대다수가, 그리하여‘서글픈탈락자’요‘꿈을 잃을까 두

려운 청소년’으로 전락한다. 사실이면큰일 아닌가. 

B 5판 전수원색 1 2 8면 값 1 2 , 0 0 0원

해돋이예측경영연구소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이 생각 저 걱정

일본 정치인의 망동

權 海 兆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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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원문은 중국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편찬하고, 서명덕徐德
明이 교점校點, 2001년 상해고적
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와안휘교육
출판사安徽敎育出版社가 공동 출
판한‘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
를 저본으로 하였다. 또 2 0 0 1년
중화서국中華書局이 발행한‘사서
장구집주’와 1 9 9 6년 제로서사齊魯
書社 발행‘사서장구집주’, 1998
년 진립陳立이 교점하고 요녕교육
출판사遼寧敎育出版社가 발행한
전2권‘사서장구집주’, 명明나라
호광胡廣 등이 찬수纂修하고 1 9 8 9
년 공자문화대전孔子文化大全 편
집부 편집, 산동우의서사山東友誼
書社 출판, 산동성출판대외무역공
사山東省出版對外貿易公司가발행
한 전3권의‘사서대전四書大全’을
참고하였다.

•논어 간개簡介
‘논어’는 유가학파儒家學派를
창시한 공자孔子(기원전 5 5 1∼
4 7 9 )가 당시 사람의 물음에 응답
한 내용, 제자의 언행, 문인이 스
승에게서 들은 말씀 등을 서로 기
록해 둔 것을, 공자가 세상을 떠
나자 그 제자와 재전再傳 제자가
모으고 정리하여 토론을 거친 뒤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논어’라
는 명칭은 공자 사후 1 0 0여년이
지나 탄생한 맹자(기원전 3 7 2∼기
원전 2 8 9 )가 말년에 제자들과 함
께 저술한‘맹자’보다 늦게 사용
되었다. ‘사기史記’를 저술한 사
마천司馬遷(기원전 145∼80)은
‘논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
으나‘맹자’는 맹자가 지었다 하
였다. 동한東漢(서기 2 5∼2 2 0 )의
반고班固(서기 3 2∼9 2 )가 지은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는
‘논어’의 설명과 논어 관련 저작
기록이 있다. 공자 가문의 벽장에
서 나왔고‘요왈堯曰’편 다음에

‘자장子張’편이 있어 자장편이 둘
있다는‘고문논어古文論語’(고논
어古論語 · 고론古論) 21편, ‘문
왕問王’과‘지도知道’편이 추가된

‘제론어齊論語’(제론齊論) 22편,
‘노론어魯論語’(노론魯論) 20편,
‘전傳’1 9편, ‘제설齊說’2 9편,
‘노하후설魯夏侯說’2 1편, ‘노안
창후설魯安昌侯說’2 1편, ‘노왕준
설魯王駿說’2 0편, ‘연전설燕傳
說’2권, ‘의주議奏’(석거론石渠
論) 18편, 지금의‘가어家語’가 아
니라는‘공자가어孔子家語’2 7편,

‘공자삼조孔子三朝’7편, ‘공자도
인도법孔子徒人圖法’2권 등 모두
열두 학파의‘논어’에 2 2 9편이라
하였다. 또‘논어는 공자가 제자
나 그 시대 사람의 물음에 응답하
거나 제자와 대화하며 한 말이다.
당시 제자는 각자 기록해 둔 것이
있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문
인이 서로 모으고 의논하여 편찬
했기 때문에 논어라 한다. 한漢나
라가 흥륭하게 되자 제나라와 노
나라 학설이 나왔고, 제론을 전한
사람은 창읍昌邑의 중위中尉를 지
낸 왕길王吉( ?∼기원전 48, 자 자
양子陽)ㆍ소부少府를 지낸 송기宋

畸, 어사대부御史大夫 공우貢禹
(기원전 1 2 4∼44, 자 소옹少翁) ,
상서령尙書令 오록충종五鹿充宗
(군맹君孟), 교동膠東 출신 용생
庸生(공안국孔安國의 재전제자)
등이 있고 오직 왕양王陽(왕길王
吉)만이 유명한 가문이다. 노론어
를 전한 사람은 상산常山 출신 도
위都尉 공분㎰奮, 장신長信의 소
부少府를 지낸 하후승夏侯勝(장공
長公), 승상丞相에 오른 위현韋賢
(약 기원전 1 4 8∼67, 장유長孺) ,
노부경魯扶卿, 전장군前將軍을 지
낸 소망지蕭望之( ?∼기원전 4 7 ) ,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 ?∼기원전
5, 자문子文) 등이고 이들은 모두
명문 출신이다. 장씨張氏 학설이
가장 마지막이고 세상에 유행된
다’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전국
시대戰國時代(기원전 4 0 3∼2 2 1 )

‘논어’는‘고논어·제논어·노논
어’등 3종이 주로 유전流傳되고
‘논論·전傳·설說’등으로 간단
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경의고經義考·문헌통고文獻通
考’등 여러 자료에 의하면, 서한
西漢(기원전 2 0 6∼후 8) 말기 성
제成帝(기원전 5 2∼후 7, 서한 1 0
대 황제 유오劉�) 때 승상의 지
위에 오른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
가‘노론’을 저본으로 하고‘제
론’과‘고론’을 참고하여 저술한

‘장후론張侯論’이 오늘까지 통용
되는‘논어’2 0편이라 하는데 이

‘장후론張侯論’은 곧‘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노안창후설魯
安昌侯說’2 1편을 말한다. 여기서
한 편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
한 학자가 없다. 반고는 장우가
졸한 9 7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2 0편의‘논어’원전은 동
한東漢(서기 2 5∼220) 말기 마융
馬融( 7 9∼166, 수장秀長)의 문인
이자 경학대사經學大師로 불린 정
현鄭玄( 1 2 7∼200, 강성康成)이 주
석註釋를 달았다는‘논어주論語
注’로 보인다. 중국 고대에 가장
저명한 사상가ㆍ정치가ㆍ교육가로
서 중국 사상문화 발전 뿐만 아니
라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친 공자는‘논어’라는 경전을 통
하여 철학ㆍ정치ㆍ경제ㆍ교육ㆍ문
예 등 다방면을 언급하였고, 또
논어는 내용도 매우 풍부하여 유
학儒學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표현상으로는 언어가 정련
精鍊하고 형상은 생동적이며, 어
록체語錄體로서 산문의 전범이 되
었다. 또 문장 배열상 논어는 엄
격한 편찬 체계는 없고 조목마다
하나의 장章을 취하며, 장을 모아
편篇을 만들고 편과 장 사이를 이
어주는 긴밀한 연관성은 없으며,
단지 대략적으로 귀결하는 정도이
고 중복적인 장절의 출현은 있다.
논어 저서와 관련된 자료는‘수서
隋書’‘경적지經籍志’, ‘구당서舊
唐書’‘경적지’,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 ‘송사宋史’‘예
문지’, ‘명사明史’‘경적지’, ‘청
사고淸史稿’‘예문지’등에 헤아
릴 수 없이 많고, ‘수서’이후로
정사正史에는 모두 경부經部에 포

함시켰다. 논어를 주석한 대표적
판본으로는 정현의‘논어주論語
注’를 저본으로 저술한 삼국시대
위魏나라 하안何晏( ?∼249, 평숙
平叔)의‘논어집해論語集解’가 있
고，남북조南北朝 시대 양梁나라
황간皇侃( 4 4 8∼5 4 5 )의‘논어의소
論語義疏’가 있으며，북송北宋 형
병邢昺( 9 3 2∼1010, 숙명叔明)의

‘논어주소論語注疏’와 남송南宋
주희朱熹( 1 1 3 0∼1200, 원회元晦)
의‘논어집주論語集注’가 있고，
청나라 유보남劉寶楠( 1 7 9 1∼1 8 5 5 ,
초정楚楨)의‘논어정의論語正義’
등이 있다. 논어는 한나라 오경五
經(역易·시詩·서書·예禮·춘추
春秋)에 들지 못하였고, 당나라
초중기까지 구경九經(좌전左傳·
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주
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역
·서·시)에 들지 못하다가 당 말
엽 십이경十二經(좌전左傳·공양
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주례周
禮·의례儀禮·예기禮記·역·
서·시·논어·이아爾雅·효경孝
經)에 포함되었다. 오대십국五代
十國 가운데 후촉後蜀의 2대 마지
막 황제 맹창孟昶( 9 1 9∼9 6 5 )이 십
일경十一經(좌전·공양전·곡량전
·주례·의례·예기·역·서·
시·논어·맹자)을 칭할 때 포함
되고, 남송 때‘논어’를 포함한
십삼경十三經(좌전·공양전·곡량
전·주례·의례·예기·역·서·
시·논어·맹자·이아·효경) 구
성에 들고, 주희의 사서四書(논
어·맹자·대학·중용)에 포함되
었다.  

•논어집주서설論語集注序
說
史記世家曰 사기세가왈 :

“孔子名丘공자명구, 字仲尼자
중니. 其先宋人기선송인. 父叔
梁紇부숙량흘, 母顔氏모안씨.
以魯襄公二十二年 이노양공이
십이년, 庚戌之歲경술지세, 十
一月庚子십일월경자, 生孔子
於魯昌平鄕 �邑생공자어노창
평향추읍. 爲兒嬉戱위아희희,
常陳俎豆상진조두, 設禮容설
례용. 及長급장, 爲委吏위위
리, 料量平요량평; •委吏위리,

本作季氏史본작계씨사. 索隱云색
은운 : “一本作委吏일본작위리,
與孟子合여맹자합.”今從之금종지.

爲司職吏위사직리, 畜蕃息축
번식. •職직, 見周禮牛人견주례

우인, 讀爲�독위직, 義與�同의여
익동, 蓋繫養犧牲之所개계양희생
지소. 此官卽孟子所謂乘田차관즉
맹자소위승전. 適周적주, 問禮
於老子문례어노자, 旣反기반,
而弟子益進이제자익진.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
家에 말하였다. “공자의 이름
은 구丘요, 자는 중니仲尼이다.
그의 선조는 송宋나라 사람이
다. 아버지는 숙량흘叔梁紇이
고, 어머니는 안씨顔氏이다. 노

魯나라 양공襄公 2 2년(기원전
551) 경술년庚戌年 1 1월 경자
일庚子日 공자는 노나라 창평
향昌平鄕 추읍�邑에서 탄생하
였다. 어려서 소꿉장난을 할
때는 항상 제기祭器를 펼쳐놓
고 제례를 흉내내며 놀았다.
장성하여 위리委吏(창고 출납
을 담당하는 말직)가 되었을
때 그의 저울질은 공평하였고,
•위리委吏는 본래 계씨季氏(노나
라의 대부 계평자季平子)의 사史
(하급 관리나 보좌관)이다. 당唐
나라 때 사마정司馬貞이 지은‘사
기색은史記索隱’에서“어떤 책에
위리委吏로 되어 있는데‘맹자孟
子’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한다”고
하여 지금 그것을 따른다. 그가
사직리司職吏(가축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었을 때는 가축이
번성하였다. •직職은‘주례周

禮’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보
이고, 읽을 때는 직�이라 하고,
뜻은 익�(마소를 매는 말뚝)과
같다. 대체로 희생으로 바치는 가
축을 매어 기르는 일이다. 이 벼
슬은 곧‘맹자’에서 이른바 승전
乘田(춘추 시대 노나라에서 가축

을 관리하던 관직)이다. 주周나
라에 가서 노자老子에게 예禮
를 물었으며, 돌아오자 제자가
더욱 늘어났다.

昭公二十五年甲申 소공이십
오년갑신, 孔子年三十五 공자
년삼십오, 而昭公奔齊 이소공
분제, 魯亂노란. 於是適齊어시
적제, 爲高昭子家臣 위고소자
가신, 以通乎景公 이통호경공.
•有聞韶유문소ㆍ問政二事문정이
사. 公欲封以尼谿之田 공욕봉
이니계지전, 晏창不可안영불
가, 公惑之공혹지. •有季孟吾

老之語유계맹오노지어. 孔子遂
行공자수행, 反乎魯반호로. 定
公元年壬辰 정공원년임진, 孔
子年四十三 공자년사십삼, 而
季氏强僭이계씨강참, 其臣陽
虎作亂傳政기신양호작란전정.
故孔子不仕 고공자불사, 而退
修詩이퇴수시ㆍ書서ㆍ禮예ㆍ
樂악, 弟子彌衆제자미중. 
노나라 소공昭公 2 5년 갑신

년甲申年(기원전 517) 공자가
3 5세 때 소공이 제齊나라로 달
아나자 노나라의 정세가 어지
러웠다. 공자는 이에 제나라로
가서 고소자高昭子(제나라 대
부)의 가신이 되어 경공景公
(제나라 군주)과 통하였다. •
소韶(순임금의 음악) 음악을 들었
고,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두 번 물은 일이 있었다. 경공이
이계尼谿 지역을 공자에게 봉
하려 하자 안영晏창(제나라의
재상)이 안된다고 하여 경공이
의심스러워하였다. •경공은 공

자에게 계씨季氏와 맹씨孟氏(노나
라의 대부 맹손씨孟孫氏)의 중간
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과, 나는 늙어서 등용할 수 없

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공자는
마침내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
로 돌아왔다. 정공定公 원년元
年 임진년(기원전 509) 공자의
나이 4 3세 때 계씨季氏(노나라
대부 계환자季桓子)가 지나치
게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자 그

의 가신 양호陽虎가 난을 일으
켜 정권을 독차지하였다. 그래
서 공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
고 물러나‘시詩ㆍ서書ㆍ예禮
ㆍ악樂’을 편찬하였으며 제자
는 더욱 늘어났다.

九年庚子구년경자, 孔子年
五十一공자년오십일. 公山不
六⃞以費畔季氏 공산불뉴이비반
계씨, 召소, 孔子欲往공자욕
왕, 而卒不行이졸불행. •有答

子路東周語유답자로동주어. 定公
以孔子爲中都宰 정공이공자위
중도재, 一年일년, 四方則之사
방즉지, 遂爲司空수위사공, 又
爲大司寇우위대사구. 十年辛
丑십년신축, 相定公會齊侯于
夾谷상정공회제후우협곡, 齊
人歸魯侵地 제인귀로침지. 十
二年癸卯십이년계묘, 使仲由
爲季氏宰사중유위계씨재, 墮
三都타삼도, 收其甲兵수기갑
병. 孟氏不肯墮成 맹씨불긍타
성, 圍之不克위지불극. 
정공定公 9년 경자년(기원전

501) 공자의나이 5 1세였다. 공
산불뉴公山不六⃞(계씨의 가신)
가 비費(계씨의 고을 이름)에
서 계씨를 배반하고 공자를 부
르자 공자는 가고 싶어 하였으
나 결국 가지 않았다. •공자가

자로子路(공자의 제자)에게 동방
의 주周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대

답한 말이 있다. 정공은 공자를
중도中都(노나라 고을)의 장長
으로 삼았는데 1년 만에 사방
에서 공자의 통치법을 따랐으
며, 이로 인해 사공司空이 되
었고 또 대사구大司寇가 되었
다. 정공 1 0년 신축년(기원전
500) 정공을 도와 제齊나라 군
주(경공景公)와 협곡夾谷에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 후 제나라
사람들이 노나라를 침략해 빼
앗은 땅을 반환해 주었다. 정
공 1 2년 계묘년(기원전 4 9 8 )
중유仲由(공자의 제자 자로子
路)를 계씨의 가신으로 부임시
켜 세 도읍都邑의 성城을 무너
뜨리고 갑옷과 병장기를 거두
게 하였다. 맹씨孟氏(노나라
대부 맹손씨孟孫氏) 집안에서
는 성成 땅의 성城이 허물리게
하지 않아 이를 포위했지만 이
기지 못하였다.
•주 :•사공司空 : 6경卿 가

운데 하나로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국토 건설을 담
당하는 장관급에 해당한다. •
대사구大司寇 : 국가의 법 집
행과 치안을 담당하던 벼슬 이
름으로 법무장관에 해당한다.

十四年乙巳 십사년을사, 孔
子年五十六 공자년오십육, 攝
行相事섭행상사, 誅少正卯주
소정묘, 與聞國政여문국정. 三
月삼월, 魯國大治노국대치. 齊
人歸女樂以沮之 제인귀여악이
저지, 季桓子受之 계환자수지.
郊又不致 륜俎於大夫교우불치
번조어대부, 孔子行공자행. •
魯世家以此以上皆爲十二年事노세

가이차이상개위십이년사. 適衛적
위, 主於子路妻兄顔濁鄒家 주

논어집주論語集注 새겨보이
1⃞

權 五 達
主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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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로처형안탁추가. •孟子作

顔讐由맹자작안수유. 適陳적진,
過匡과광, 匡人以爲陽虎而拘
之광인이위양호이구지. •有顔

淵後及文王旣沒之語유안연후급문
왕기몰지어. 旣解기해, 還衛환
위, 主ㅃ伯玉家주거백옥가, 見
南子현남자. •有矢子路及未見好

德之語유시자로급미견호덕지어.

去適宋거적송, 司馬桓�欲殺
之사마환퇴욕살지. •有天生德

語及微服過宋事유천생덕어급미복
과송사. 又去우거, 適陳적진,
主司城貞子家 주사성정자가.
居三歲而反于衛 거삼세이반우
위, 靈公不能用영공불능용. •
有三年有成之語유삼년유성지어.

晉趙氏家臣佛 �以中牟畔진조
씨가신불힐이중모반, 召孔子
소공자, 孔子欲往공자욕왕, 亦
不果역불과. •有答子路堅白語

及荷Œ過門事유답자로견백어급하
괴과문사. 將西見趙簡子 장서견
조간자, 至河而反지하이반, 又
主ㅃ伯玉家우주거백옥가. 靈
公問陳영공문진, 不對而行부
대이행, 復如陳부여진. •據論

語則絶糧當在此時거논어즉절량당

재차시. 

정공 14년 을사년(기원전
496) 공자의 나이 5 6세 때 대
사구大司寇로서 재상의 일을
대신 맡아 노나라의 정사를 문
란케 한 대부 소정묘少正卯를
주살하고 국정國政에 참여한
지 3개월에 노나라가 크게 다
스려졌다. 제齊나라 사람이 미
녀를 선발하고 음악과 춤을 가
르쳐 노나라로 보내 저지하니
대부 계환자季桓子는 이것을
받았으며, 교외에서 제사를 지
내고도 그 고기를 대부에게 나
누어주지 않자 공자는 노나라
를 떠났다. •‘사기’의 노주공세

가魯周公世家에는이 내용이 모두

정공 1 2년의 일로 되어 있다. 위
衛나라에 가서 자로의 처형 안
탁추顔濁鄒 집에 머물렀다. •

‘맹자’에는 안수유顔讐由로 되어

있다. 진陳나라로 갈 때 광匡
땅을 지나는데 광匡 지역 사람
들이 양호陽虎로 착각하여 5일
동안 구속하였다. •안연顔淵이

나중에 도착한 것과 문왕文王이
이미 돌아가신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 풀려나자 위衛나라로 돌
아와 거백옥ㅃ伯玉(위나라 대
부)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남자南子(위나라 영공靈公의
부인)를 만나 보았다. •자로에

게 맹세한 것과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는 자

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다.

위나라를 떠나 조曹나라로 갔
다 다시 송宋나라로 갔는데 사
마司馬 환퇴桓�가 공자를 죽
이려 하였다. •하늘이 덕을 살

린다는 말씀과 평민복으로 갈아입

고 송나라를 지나간 일이 있다.

또 송을 떠나 정鄭나라로 갔다
다시 진陳나라로 가 사성정자
司城貞子의 집에 우거寓居하
였다. 진陳나라에서 3년 동안
살다 위衛나라로 돌아왔는데
위 영공靈公은 공자를 등용할
수 없었다. •3년이면 성과가 있

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진晉

나라 조씨趙氏(진나라 대부 조
간자趙簡子)의 가신 필힐佛�
이 중모中牟 땅에서 배반하여
공자를 부르자 공자가 가고 싶
어 하였으나 역시 이뤄지지 않
았다. •자로에게 강한 것과 하얀

것으로 대답한 말씀과 경磬을 연
주할 때 어떤 사람이 망태를 메고
문 앞을 지나가며 말한 일이 있

다. 장차 서쪽으로 가 진晉의
조간자趙簡子를 만나 보려고
하다 황하黃河에 이르러 조간
자의 대부 두명독竇鳴犢과 순
화舜華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
고 되돌아와 다시 위衛나라 거
백옥의 집에 머물렀다. 위 영
공靈公이 군대의 진법陣法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떠나 다시
진陳나라로 갔다. •‘논어’에

의하면 식량이 떨어진 것이 이때
가 된다. 

季桓子卒계환자졸, 遺言謂
康子必召孔子 유언위강자필소
공자, 其臣止之기신지지, 康
子乃召�求강자내소염구. •史

記以論語歸與之歎爲在此時사기이
논어귀여지탄위재차시, 又以孟子
所記歎辭爲主司城貞子時語우이맹
자소기탄사위주사성정자시어, 疑
不然의불연. 蓋語孟所記개어맹소
기, 本皆此一時語본개차일시어,
而所記有異同耳이소기유이동이.

孔子如蔡及葉 공자여채급섭.
•有葉公問答子路不對유섭공문답
자로부대ㆍ沮溺�耕저익우경ㆍ荷
�丈人等事하조장인등사. 史記云
사기운: “於是楚昭王使人聘孔子어
시초소왕사인빙공자, 孔子將往拜
禮공자장왕배례, 而陳蔡大夫發徒
圍之이진채대부발도위지, 故孔子
絶糧於陳蔡之間고공자절량어진채
지간.”有칫見及告子貢一貫之語유
온견급고자공일관지어. 按是時陳
蔡臣服於楚안시시진채신복어초,
若楚王來聘孔子약초왕내빙공자,
陳蔡大夫安敢圍之진채대부안감위
지. 且據論語차거논어, 絶糧當在
去衛如陳之時절량당재거위여진지

시. 楚昭王將以書社地封孔子
초소왕장이서사지봉공자, 令尹
子西不可영윤자서불가, 乃止
내지. •史記云사기운“書社地七

百里서사지칠백리”, 恐無此理공무
차리, 時則有接輿之歌시즉유접여

지가. 又反乎衛우반호위, 時靈公
已卒시영공이졸, 衛君輒欲得
孔子爲政위군첩욕득공자위정.
•有魯衛兄弟及答子貢夷齊유노위
형제급답자공이제ㆍ子路正名之語
자로정명지어. 而�求爲季氏將
이염구위계씨장, 與齊戰有功
여제전유공, 康子乃召孔子 강
자내소공자, 而孔子歸魯 이공
자귀로, 實哀公之十一年丁巳
실애공지십일년정사, 而孔子
年六十八矣이공자년육십팔의.
•有對哀公及康子語유대애공급강

자어.

노나라 대부 계환자季桓子가
죽을 때 유언으로 후계자 강자
康子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공
자를 불러 등용하라고 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저지하자 강자
는 마침내 염구�求(공자의 제
자)를 불렀다. •’사기’와‘논

어’에는 돌아가자고 탄식할 때가
이 무렵이라 되어 있고, 또‘맹
자’에 기록한 탄사歎詞는 진陳나

라의 사성정자司城貞子의 집에 머
물 때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심해보건대 그렇지 않다. 대개
논어와 맹자에 기록된 것은 본래
모두 이렇게 한 시대의 말씀이지
만 기록한 것이 같기도 하고 다르
기도 하다. 공자는 채蔡나라와
초楚나라 섭葉 땅에 갔다. •섭

공葉公(초나라 대부 심제량沈諸
梁)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고
대답한 내용, 자로가 대답하지 않
은 내용, 장저長沮(초나라 은자隱
者)와 걸닉桀溺(초나라 은자)이
나란히 밭을 갈던 일, 자로가 다
래끼를 메고 있는 노인을 만난 일
등이 있다. ‘사기’에 말하였다.
“이에 초나라 소왕昭王이 사람을
보내 공자를 초빙하자 공자가 가
서 예를 갖추려 하니,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대부가 패거리를 만들어
공자 일행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졌다.”자로가 공자에
게 화를 낸 일과 자공子貢(공자의
제자)에게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체를 통찰한다 한 말씀이 있다.
생각컨대 이 당시 진나라와 채나
라 신하는 초나라에 복종하고 있

었는데 만약 초왕이 공자를 초빙
했다면 진과 채의 대부가 어찌 감

히 포위하겠는가. 또 논어에 의하

면 식량이 떨어진 때는 위衛를 떠

나 진陳으로 갈 때이다. 초楚나
라 소왕昭王이 장차 서사書社
의 땅을 공자에게 봉하려고 하
자 초의 재상 자서子西가 안된
다 하여 곧 그만두었다. •’사

기’에는‘서사 땅 7 0 0리’라 했는
데 아마 이러한 이치는 없었을 것

이다. 이 당시에 미치광이 접여接

輿(초나라 은자)의 노래가 있었
다. 다시 위衛로 돌아왔는데
이때 영공靈公은 죽었고, 위나
라 군주 첩輒은 공자에게 정사
를 맡기고 싶어 하였다. •노나

라와 위의 정치가 형제처럼 비슷
하다는 내용과 자공이 오나라에
가‘주례周禮’를 들어 오랑캐는
예를 모른다고 대답한 내용과, 자
로에게 명분을 바르게 하겠다고
한 말씀이 있다. 그 다음해 염구
�求가 노의 대부 계씨季氏(계
강자季康子)의 장군이 되어 제
齊와 싸워 공功을 세우자, 강
자康子가 마침내 공자를 불러

들여, 공자가 노나라를 떠난
지 1 4년 만에 돌아오니 곧 애
공哀公 1 1년 정사丁巳로, 공자
의 나이 6 8세였다. •애공과 강

자가 정치에 대해 묻고 대답한 말
씀이 있다.

然魯終不能用孔子 연노종불
능용공자, 孔子亦不求仕 공자
역불구사, 乃敍書傳내서서전
ㆍ禮記예기. •有杞宋유기송ㆍ

損益손익ㆍ從周等語종주등어. 刪
詩正樂산시정악, •有語大師及

樂正之語유어대사급악정지어. 序
易彖서역단ㆍ繫계ㆍ象상ㆍ說
卦설괘ㆍ文言문언. •有假我數

年之語유가아수년지어. 弟子蓋
三千焉제자개삼천언, 身通六
藝者七十二人 신통육예자칠십
이인. •弟子顔回最賢제자안회최

현, 蚤死조사, 後惟曾參得傳孔子
之道후유증삼득전공자지도. 十四
年庚申십사년경신, 魯西狩獲
麟노서수획린, •有莫我知之歎

유막아지지탄. 孔子作春秋공자

어떤 심리학자가 독일인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이고 일본
인은 아자세 컴플렉스이며 한
국인은 홍길동 컴플렉스라는
식으로 써 자학하는 글을 읽었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
이디푸스는 자기실현을 위해
아비를 죽이는데 이렇게 하여
독일인은 그 선대 나치의 과거
를 극복하였다. 아자세는 불전
佛典에 나오는 인물인데 어미
가 저를 낳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어미를 죽이
려 하다가 그 어미의 헌신과
희생의 구로X.勞에 감동하여
참회한다. 일본인은 이처럼 죽
이려던 어미를 죽이지 못하고
참회하기 때문에 선대가 저지
른 범죄의 과거를 극복하지 않
고 계승코자 한다. 홍길동 컴
플렉스의 한국인에게는 저를
낳은 아비를 아비로 부르지도
못하여 도무지 아비가 없는 것
과 같고, 그렇게 존재가 없는
아비 때문에 나라도 빼앗겼다
또한 그 아비가 아닌 남의 힘
으로 되찾기나 한다. 얼핏 논
리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참
맹랑하다. 자학과 자조와 패륜
으로 연유한 합리이다. 하필
그런 예로 논리를 세우려 할
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 도
취하면 흔히 도착에 빠지는 것
은 아닌가. 굳이 한국인이 자
아를 비하하는 못난 짓이, 온
갖 고난 속에서 5천년 역사의
나라를 물려준 선대를 부정하
는 자학사관으로 보여 역겨운
것도 참기 어렵지만 작위삼아
패륜의 논리를 전도하는 소위
도 괘씸하다. 

전자 언젠가 나라에 부모를
끔찍이 난자하거나 태워 죽이
는 반천륜인륜의 사건이 접종
할 때 한 초일류대학 심리학
교수가, 미국에서라면 그 미성
년 자식이 무죄라고 성언하는
칼럼을 신문에 특필한 것을 보
고 구토를 참은 생각난다. 심
리학자의 도착 논리가 비약하
면 한계가 어디일까. 
한편 홍길동은 그처럼 못난

캐릭터가 아니다. 오이디푸스
처럼 자기와 제 어미를 위해
아비를 죽이는 패륜아가 아니
다. 아자세처럼 제 어미가 원
래 저를 낳지 않고자 했다는
사실을 원한하여 어미를 축이
고자 하는 만고불효의 편집광
도 아니다. 홍길동은 제가 선
천적으로 타고난 조건에 순응
으로 극복하며 초인적 능력으
로 자기의 이상향을 건설하는
영웅이자 창업주이다. 홍길동
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저를 이 세상에
낳아 만물을 눈으로 보고 즐기
며 소유할 수 있게 한 아비에
게 감히 다른 마음을 품지 않
는다. 또한 그러한 자기를 소
정의 안정된 틀에 속하게 하는
사회의 질서와 제도의 상징인
임금과 나라에도 반할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이디
푸스나 아자세 처럼 패륜에 방
황하지 않고 누구를 해침도 없
이 의로운 일로 성공하니 진정
한 영웅이 아닌가. 이러한 홍
길동이 오이디푸스나 아자세
따위와 비교비하되는 것이야
말로 도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정녕 아비를 죽

인 미성년 자식이 무죄가 되는
수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홍길동이 있던 시대 우리나라
에서는 부모를 타격만 한 자라
도 그 경위여하에 관계없이 부
대시참형을 받고 그 집자리에
는 다시 누가 집을 짓지 못하
게 포강을 팠으며 마을은 혼사
길이 막히고 수령은 파직되었
다. 만약 부모를 죽인 자가 나
오면 그 고을마저 격하되어 사
람이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
다. 부대시참不待時斬이란 날
을 가리거나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판결 즉시 참수하는 형이
었다. 어떤 형놈이 술취해 제
아우를 때리려고 쫓는다. 어린
아우놈이 달아나 제 어미의 치
맛자락에 숨었다. 성난 형놈이
아우를 친다는 게 어미를 때렸
다. 워낙 중대 사안이라 보고
가 나라님에게 올라갔다. 불세
출의 성군 세종대왕이 진노하
여 부대시참을 명했다. 이는
위 심리학자들에게 무지몽매한
만행으로 비치지 않을까. 
동방의 등불 한국에서 부모

는 이처럼 지고의 가치이고 신
성불가침이었다. 이 지상 가치
를 높이다 보니 아우를 치려다
어미를 때린 자가 참수되는 과
잉징벌의 우환이 있었다. 반면
에 이는 일벌백계의 삼엄한 효
험을 발했다. 하나를 희생해
백천을 얻는다면 전장의 덕장
이 반드시 취하는 지혜이다.
요즘같이 자식이 부모를 박대
하고 천대하며 학대하고 유기
하되 일말의 가책이 없는 풍조
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한번 곱
씹어볼 일 아닌가. 

홍길동 컴플렉스
權 五 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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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원래 발문跋文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한 편

編은 곧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간포刊布되어 백성 사이에서
인륜人倫을 밝히고 교화敎化를
도탑게 함에 일조一助가 되게
한 바인 것이니 어찌 생민生民
의 이륜彛倫으로서 이 삼강三
綱의 세 가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능히 이 삼강
의 도道를 다하면 성인聖人이
되고 현인賢人이 되며 능히 그
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으
로서 사람답게 될 수가 없는
고로 선왕先王이 백성을 가르
침에 있어 이것으로써 바탕을
삼지 않음이 없었다. 이 책이
간행된 것이 이미 3백여년이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 백성으
로서 능히 자식이 되어 효도하
고 신하로서 충성하며 지아비
는 화기和氣롭고 지어미는 순
협順協하여 날짐승길짐승이나
되어 오랑캐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 반드시 이 책이 아니
고서는 안될 바이었음을 이로
써 보고 느끼나니 그 도움이
된 것이 어찌 적다고 할 것인
가. 무릇 백성이 태어나 삶에
는 모두가 병이秉彛(인간의 떳
떳한 도리를 굳게 지킴)를 가
지고 있으니 비록 심히 완악頑
惡하고 교화敎化가 어려운 자
라 할지라도 진실로 옛사람의
지극한 행의行誼를 보고 사람
이 처신處身한 것에 감동하면
미상불未嘗不 척연戚然히 슬퍼
져 마음이 움직여서는 혹은 번
연飜然히 깨우치고 결연決然히

고치기를 능히 하여 다시 선인
군자善人君子가 되는 자가 있
는 것이다. 이 책이 도모한 바
는 모두가 옛사람의 지극한 천
성天性과 특이한 행실을 모은
것인데 또한 시를 지어서 그
말미에 이어 두었으니 무릇 그
그림을 보고 그 시를 읊는 자
로서 실로 인성人性이 있다면
그 누가 이를 살피고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당시에 성조聖祖(세종)께서 특
명으로 발간해 반포頒布케 하
신 소이所以인 것이다. 내가
작년(영조 1년, 1725)에 이 도
道(평안도)에 유배流配되어 민
속民俗을 보니 오히려 심히 순
박하지가 않은지라 몰래 마음
속으로 개연慨然하였는데 방백
方伯(평안도 관찰사)이 되기에
미쳐서는 이 행실도를 널리 반
포하여 선화宣化(관찰사가 임
금의 치화治化를 펼침)의 방도
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뜻하였
는데 본도本道(평안도)에 전부
터 이 책의 각판刻板이 없는지
라 그 한 권을 구득해서는 돌
아다니는 각수刻手를 모집해
새겨 출간케 하였다. 그러나
전에 번역한 언문諺文의 말이
심히 간략하고 해득하기가 어
려워 또한 모두를 더하고 깎아
내며 고쳐 번역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
나 어리석은 지어미라도 다 요
연瞭然히 쉽게 알 수 있게 하
여 일도一道에 나누어 배포해
서는 적으나마 풍화風化를 이
루는 데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아아,
옛날에 이르기를‘마음으로가

르치는 것은 좇
고 말로 가르치
는 것은 다툰
다’ 하였으니
위에 있는 자가
진실로 몸소 행
하는 실천이 없
으면 그 아래에
서 어찌 교화되
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이 도서를
간행하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
는 바탕으로 삼

고자 한다기보다는 오로지 그
소이가 위정자爲政者에게있는
만큼 또한 이 뜻을 불가불 알
아야 할 것이다.
병오년丙午年(영조 2, 1726)

봄 행평안도관찰사行平安道觀
察使 겸도순찰사兼都巡察使윤
헌주尹憲柱 삼가 책 뒤에 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원서原序
하늘이 온 백성을 내면서 만

물에 법칙이 있게 하고 해당하
는 절목節目을 갖추어 오륜五
倫이 되게 하고 요점을 골라
내걸어서는 삼강三綱으로하니
모두가 사람의 마음에 본디부
터 있는 바와 하늘의 이치로서
당연한 바에 근거한 것이요 이
를 윤倫이라 하고 강綱이라 한
것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우리 국조國朝에서 삼강행실三
綱行實의 책은 이미 중외中外
에 널리 펴서 사람마다 충신忠
臣과 효자孝子와 열부烈婦의
행의行誼를 다 알아 우러를 수
있게 되어 이에 감격하고 분려
奮勵함으로써 그 선심善心을
일으키지 않음이 없는데 유독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에 관한
이륜二倫만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경상도관찰사
慶尙道觀察使 김공金公 휘諱
안국安國이 일찍이 승정원承政
院에 있을 때 경연經筵에 입시
入侍해서는 이륜행실二倫行實
을 지어서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이어 붙여 이를 보고 감동케
함에 대비할 것을 청하니 상께
서 옳게 여기시어 예조禮曹에

명하여 국서局署를 설치해 지
어 올리라 하시었다. 이를 간
행하기에 못미쳐 공이 영남嶺
南을 안찰按察하러 나가게 되
어 전사역원정前司譯院正조신
曹伸에게 일의 우두머리가 되
어 찬집撰集하도록 부탁하여서
는 역대의 제현諸賢으로서 장
유長幼의 차서로 처세하고 붕
우朋友의 사귐으로 벗하되 그
행적이 스승으로 법받을만한
자 약간인을 얻어, 거기에 형
제兄弟의 행실도에는 종족애宗
族愛로 법받을 만한 것을 부록
하고 붕우의 행실도에는 사생
師生(스승 섬기는 학생의 도
리) 관계를 부록하여 사실을
벼리잡고 그림과 찬贊을 아우
른 다음에 언문으로 번역을 덧
붙여 삼강행실과 똑같도록 모
방하여 김산군金山郡에서간행
케 하고서는 내게 서문序文을
쓰도록 청하였다. 내가 받아서
읽어보고 말하여 다음과 같이
이른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랑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친親으로 말미암아서 하고 공
경을 일으키는 것은 오로지 어
른됨으로 말미암나니 이것이
가방家邦에서 비롯하여 사해四
海에 다하여 미친다’하였고
증자曾子가 말하기를‘군자君
子는 글로써 벗하여 모이고 벗
사귐으로써 인仁을 돕는다’하
였으니 대개 장자長者를 공경
하는 것은 우애友愛를 넓히려
는 소이이고 벗을 취하는 소이
는 그 덕德을 도와 더하려는
것이니, 장차 한 나라의 사람
으로 하여금 저마다 우애로써
일어나고 장자를 공경하게 한
다면 풍속이 그 두터워지지 아
니하겠는가. 사람마다 그 벗을
취하여 그 덕을 도와 더한다면
선량한 사람이 어찌 많아지지
않겠는가. 풍속이 두터우면 위
아래가 편안하고 선량한 사람
이 많으면 다스리는 도리가 진
전되니, 그러한즉 이 책이 본
래 삼강행실과 더불어 나란히
세상에 발행되어 성조聖朝(거
룩한 현 왕조)의 교화敎化에
기본이 되어 마땅하니 그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공손히
헤아리건대 우리 주상전하主上

殿下께서 성스러운 지혜를 하
늘로부터 내려받으사 날마다
어진 사대부士大夫와 더불어
경사經史를 토론하시고 다스리
는 도리를 강마講�하시어 교
화로써 지극한 다스림에 있어
먼저 힘쓸 바로 삼지 않음이
없으시니, 공이 능히 위로 이
같은 성상의 뜻을 체득하여 그
정사를 부여하는 처음에 급급
히 이 책을 편집해 발간해서는
고을과 마을에 돌아다니게 하
여서는 떳떳한 윤리를 북돋아
심어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으
로 삼고, 몸소 사생師生에 관
한 것을 모두 골라 갈고 다듬
어 그 덕업德業을 상고詳考하
고 곁들여 효행과 정렬貞烈이
탁이卓異한 자를 찾아서는 성
상께 계문啓聞하여정려旌閭로
표창케 하였다. 또한 경주慶州
와 안동安東 등 다섯 고을로
하여금 치도治道와 관계가 있
는 서적으로 무릇 열한 가지를
간행케 하니 그 내용은 동몽수
지童蒙須知로서 몽매한 것을
깨우쳐 바르게 기르는 것이요
다음은 구결소학口訣小學으로
근본을 배양하는 것이고 다음
은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
로 인륜을 밝히는 것이요 다음
은 성리대전性理大典으로정학
正學을 높이는 것이요 다음은
언해정속諺解正俗과 언해여씨
향약諺解呂氏鄕約으로 향당鄕
黨의 풍속을 바루는 것이며 다
음은 언해諺解 농서農書와 잠
서蠶書로 본업을 도타이하는
것이요 다음은 언해 창진방瘡
疹方과 벽진방�疹方으로 소시
에 요절夭折하는 것을 구제하
는 것이거니와 이것이 비록 공
의 선한 것을 족히 다한 것으
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가히 공의 학문과 포
부가 크고 남과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아, 세상
에서 이 책을 보는 자 그 모두
가 공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하여 힘쓸지어다.
정덕正德(명明 무종武宗 연

호) 무인戊寅(1518, 중종1 3년)
3월 진주晋州 강혼姜渾 진주의
동고촌사東皐村舍에서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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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五 焄
편집인

기획 연재

작춘추. •有知我罪我等語유지아

죄아등어, 論語請討陳恒事 논어
청토진항사, 亦在是年역재시
년. 明年辛酉명년신유, 子路
死於衛자로사어위. 十六年壬
戌십육년임술ㆍ四月己丑사월
기축, 孔子卒공자졸, 年七十
三년칠십삼, 葬魯城北泗上 장
노성북사상. 弟子皆服心喪三
年而去제자개복심상삼년이거,
惟子貢廬於 �上유자공려어총
상, 凡六年범육년. 孔子生鯉
공자생리, 字伯魚자백어, 先卒
선졸. 伯魚生伋백어생급, 字
子思자자사, 作中庸작중용.”
•子思學於曾子자사학어증자, 而
孟子受業子思之門人이맹자수업자

사지문인.

그러나 노나라는 끝내 공자
를 등용하지 못하였고 공자 또
한 벼슬을 구하지 않았으며 마
침내‘서전書傳’과‘예기禮記’
를 서술하였다. •기杞나라와 송

宋나라의 예禮에 관한 내용, 하夏
나라와 은殷나라의 예가 손익損益
된 내용, 주周나라를 따르겠다는

등의 말씀이 있다.‘시詩’를 선
별하여 정리하고 음악을 바로
잡았으며, •노나라 태사太師(음

악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한 말씀
과 음악이 바로잡아졌다는 등의
말씀이 있다. ‘주역周易’의 단
전彖傳ㆍ계사전繫辭傳ㆍ상전
象傳ㆍ설괘전說卦傳ㆍ문언전
文言傳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만약 나에게 몇 년이 더 주어진

다면 하는 말씀이 있다. 제자가
대략 3 0 0 0이었고, 몸소 육예六

藝(예禮ㆍ악樂ㆍ사射ㆍ어御ㆍ
서書ㆍ수數)를 통달한 제자가
7 2인이었다. •제자 가운데 안회

顔回가 가장 어질었으나 일찍 죽
었고, 뒤에 오직 증삼曾參 만이

공자의 도를 전할 수 있었다. 애
공哀公 14년 경신년(기원전
4 8 1년)에 노나라에서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기린麒麟을
잡았으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 없다고 탄식하는 말이 있다.

그 무렵에 공자는‘춘추春秋’
를 지었다. •나를 알아주는 것

과 나를 비난하는 것은‘춘추’때
문일 것이라는 등의 말씀이 있고,
‘논어’에서 제齊나라 대부 진항陳
恒이 군주 간공簡公을 시해하자
공자가 노의 애공에게 제를 토벌

하라고 한 것도 이때였다. 이듬
해 신유년(기원전 4 8 0 )에 자로

子路가 위나라에서 죽었다. 노
나라 애공 1 6년 임술년(기원전
479) 4월 기축일己丑日에 공자
가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는 7 3
세이고, 노나라 도성 북쪽의
사수泗水 부근에 장사되었다.
제자는 모두 상복을 입고 마음
에서 우러나는 3년상을 마치고
떠나갔으나 오직 자공子貢만이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3
년을 더하여 6년을 지켰다. 공
자는 이鯉를 낳았는데 자가 백
어伯魚이고 공자보다 먼저 죽
었다. 백어는 급伋을 낳았는데
자가 자사子思이고‘중용中庸’
을 지었다.”•자사는 증자曾子

(증삼)에게서 배우고, 맹자孟子는
자사의 문인門人에게서학업을 받
았다.

何氏曰하씨왈 : “魯論語二
十篇노론어이십편. 齊論語別
有問王제론어별유문왕ㆍ知道
지도, 凡二十二篇범이십이편,
其二十篇中章句 기이십편중장
구, 頗多於魯論 파다어노론.
古論出孔氏壁中 고론출공씨벽
중, 分堯曰下章子張問以爲一
篇분요왈하장자장문이위일편,
有兩子張유양자장, 凡二十一
篇범이십일편, 篇次不與齊魯
論同편차불여제노론동.”
하씨何氏가 말하였다. “노나

라의‘논어’는 2 0편篇이다. 제
나라‘논어’는 별도로‘문왕問
王’과‘지도知道’편이 있어 모
두 2 2편이고, 그 2 0편 가운데
장구章句도 노나라‘논어’보다
상당히 많다.   <이장구 미완>

1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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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에 대한 유래와 해설

① 혼례의 기원
問 : 지난날 우리 가정에는 요즘의

상비약 상자 같은 구급 처방‘방약합편
方藥合編’과 함께‘토정비결土亭秘訣’
등이 있고 그보다 더 없어서는 안될 책
이‘사례편람四禮便覽’이었습니다. 그
런 가정보감류家庭寶鑑類 중에 관혼상
제冠婚喪祭 네 가지 예법을 기록한 사
례편람이 가장 중한 것이고, 이 네 가
지 예법을 모르거나 알고도 행하지 않
으면 사회에서 행세를 못했습니다. 지
금 생각하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성인식
成人式인 관례冠禮는 없어진 지 오래이
고, 혼례婚禮는 엄청 변했으며, 상례喪
禮와 제례祭禮도 다 사라진 셈입니다. 
성인식인 관례는 사회와 생활방식의

변천과 함께 없어져도 무방한 번문욕례
繁文縟禮의 하나였던 것 같고, 상례와
제례도 자꾸 생감되고 현대 산업사회의
경쟁체제에 맞게 편법화, 간소화되어
큰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
례는 아직 생각 좀 해보아야 할 것 같
습니다. 이 땅에 신혼예식이 도입된 것
이 백년이 못되고, 그게 일반화된 게
5 0년 남짓입니다. 우리 소년 시절만 해
도 신혼예식을 한다면 딸을 안내준다는
집안이 실은 전국민의 과반이었습니다.
그런 신혼예식에 처음에 있던 들러리가
사라지고 대신 장난질이 절목으로 끼어
들어 심화되더니 이제는 주례조차 없애
고 코미디언이 나와 설치는 푸닥거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결혼과 부부의 해

로 같은 개념이 퇴화되어 성적으로 구
속이 없는 해탈의 경지가 낙원인 양 지
향되고 있다 하고, 북미지역에서도 태
어나 자라는 인구의 과반이 비결손가정
양친의 자식이 아니거나 사생아라 합니
다. 특히 인구부족에 부심인 캐나다에
서는 비윤리적 사생아든 미성년의 아비
모르는 생명체든 신생아가 나면 국가가
대희하여 부모가 되어주며 출산을 장려
한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들보다 심
각한 결혼과 출산 기피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둘도 많
다. 하나만 낳자’고 고함치던 정부는
그 머리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
릅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 세상, 프

랑스나 북미주에서 일어나는 게 어디
남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결혼 기피는
아직 몰라도 출산 기피는 시방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요? IT는 지금 한국이 최선진국입니다.
한국인은 이국 것을 도입하여 적합화하
고 제것으로 소화하는 데도 선수입니
다. 차제에 결혼의 개념 정립 차원에서
라도 우리 전통혼례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조명하여 재음미해볼 기회나마
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窮問子
答 : 결혼, 즉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하나의 제도
입니다. 그 제도의 기원은 원시의 관습

에서 발달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태고
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부부도
엄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정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동물의
영장인 인류가 양성兩性으로서 각자의
고정된 짝과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
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가지지 않았
으리라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등동
물도 제 짝을 가리는 게 많은데 하물며
인간이 그 정서상 혼교를 일상으로 하
였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그 종을 번식시킬 때만 교미를 하는데
인간은 성교를 쾌락으로 일삼도록 진화
했거나 그러한 천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천리는 종의 번식입니
다. 이 천리의 원초를 망각하고 쾌락의
확대를 위한 혼교가 만연했을지도 모릅
니다. 
어쨌든 원시에 사람이 그 어미는 분

명한데 아비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던 관
계로 모계 가정이 먼저 생기고 따라서
모계 사회가 처음 형성되었다는 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세를 생산함에
있어, 어미에게 그 아비의 선택권이 있
었다고 보기에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러나 강자인 아비가 자기 이세를 얻기
위해 그 어미를 택할 권능이 있었을지
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태고에
가장 먼저 생긴 성씨가 계집녀女가 들
어가 모계를 뜻하는 글자 희姬씨, 강姜
씨 등이라는 데서 그 시사점을 찾기도
합니다. 
인류가 지혜로워지고 도덕성을 지니

면서 모계사회는 그게 존재했더라도 부
계사회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
류의 모든 종족이 지금 부계화되어 있
습니다. 아비를 모르는 이세가 많지 않
은 것이 문명질서의 사회로 증명된 것
입니다. 이러한 부계화가 인류의 성 질
서를 확립하고 사회를 안정시켜 오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기에 공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명도가 높고
정신문화와 물질이 풍요로운 곳에서일
수록 성 질서가 무너지고 문란해지는
역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로마가 목욕
탕의 문란한 타락에서 허물어진 것도
아랑곳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인지 어
떤지 우먼 리브와 여권신장론과도 비례
하여, 이러다간 이 문명사회가 다시 모
계의 원시 전철로 회귀하는 것이나 아
닌가 하는 기우가 납니다. 세기의 석학
버트란트 러셀이 아내의 정부를 집으로
들여 동거함으로써 가정을 보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평화주의자는 배
우자에게도 인간의 원초적 쾌락을 보장
해 주고 싶었던 것인가. 그런가 하면
아랍권에서는 근자 서구문명의 퇴폐에
대한 반발로인지 이슬람원리주의가 강
화되어 부권과 성도덕을 공고히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천리로 부여
받은 성애性愛의 지나친 확대재생산은
재앙을 동반합니다. 대개 2백년을 주기
로 했던 중원대륙의 천자왕조는 흔히
성의 문란에 따른 환시宦侍의 발호로
부침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두된 후천
성면역결핍증의 공포는 인류 성혼잡에

대한 하늘의 벌주가 되어 상당한 효과
를 낼 것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잠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혼교의 재앙을 막기로 하면 혼인제도보
다 좋은 사회보장이 없습니다. 
혼례의 발상과 함께 남녀에게는 정조

관념이 생성되고 그것이 점차 필수적
가치의 조건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게
신체생리로 공세적인 남성보다 방어적
인 여성에게 더욱 고결한 덕목으로 승
화 내지 강요되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여성의 처녀막은 이같은 염원의
극명한 상징이자 오랜 진화의 결정結晶
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혼례와 초
야初夜는 갈수록 아름답게 미화되고,
그것이 낮이 아닌 밤을 뜻하는 어둠의
혼昏에 치르는 여자의 예인 혼婚이 되
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는 이 초야가 지나치게

숭상되다 보니 감히 서민으로서 향유할
수 없다는 관념이 생겨 초야권은 고귀
한 지배자 사제나 승려ㆍ추장ㆍ군주 등
의 전유물로 되었습니다. 또 어떤 종족
은 이 지상의 선물을 가장 친한 벗이나
존경하는 혼례객에게 바치는 것을 미덕
화하는가 하면 역으로 이방인이나 천민
에게 베풀어 호사다마好事多魔의 후환
을 예방하는 금기까지 생겼습니다. 
혼례의 규칙과 형태도 여러 가지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겨레붙이와는 혼인
을 못하는 족외혼族外婚, 반대로 겨레
붙이끼리만 허용하는 족내혼族內婚이
생겨 이를 어기는 자는 부족사회에서
추방하거나 계율에 따라 죽였습니다.
다른 부족의 처녀나 기혼녀를 탈취해오
는 약탈혼, 처녀의 부모에게 일정한 재
물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배상혼賠償婚,
물화를 치르고 데려오는 구매혼도 생겼
습니다. 이런 종족은 딸을 좋은 상품으
로 내놓기 위해 아름답게 치장시키고
잘 교육시켰습니다. 
일부일처제를 주의로 제도화하는 민

족이 있는가 하면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허용하는 사회가 있고, 거꾸로 일처다
부제一妻多夫制를 택한 종족도 있습니
다. 지금도 티벳의 토민과 남미의 미개
종족에는 한 여자를 여러 남자가 공유
하며 봉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혼인
의 적령기도 원시의 사춘기 전후로부터
점차 늦추어져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감
당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로 하는 자격
요건이 부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화, 문명화 사회일수록 혼기
가 늦추어져 2 0세에서 3 0세로 연장되었
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숙이 빠른 열
대지방에서는 먹을 게 많아 생계에 곤
란이 적으므로 1 0여세에 혼인을 했습니
다. 
우리 민족의 혼인제도가 문헌에 나오

는 것은 상고시대입니다. 부여夫餘시대
에 이미 일부일처제가 공식화하였는데
실제로는 일부다처제가 상존했습니다.
이때 투부妬婦와 간부姦婦를 죽이는 인
습이 있었다 하니 투부는 질투하는 아
내인즉, 일부다처의 집안이 아니라면
질투하는 아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
부는 간통한 여자입니다. 옥저沃沮에서
는 여자 나이 1 0세가 되면 남자집에서
데려다 성숙할 때까지 키운 다음 일단
본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처녀의 값을 치르고
데려다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를 일종
의 매매혼에 의한 민며느리, 예부제預
婦制라 합니다. 삼한시대에는 몇 쌍의
부부가 공동의 세대를 이루면서 지냈습
니다. 이를테면 예비가정의 훈련과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고구려 사회에서는 남자가 장

가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얻으
려면 처자의 동네로 가서 그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고 머슴을 살아야 했습
니다. 그 뒷집을 사위가 사는 집이라
하여 서옥�屋이라 했으며, 거기 거처
하며 낮에는 그 집 일을 해주고 저녁이
면 그 부모에게 청하여 처녀와의 합방
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 합방의 결과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야 비로소 아내
를 제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인丈人의 집으로‘장가丈家든
다’는 뜻의 장가간다는 말이 생겼다고
도 하고, 오늘날까지 있어온 데릴사위
의 원형으로서 그때까지 남아 있던 모
계사회의 유풍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
니다. 
신라사회의 혼인제도는 더욱 엄격하

였습니다. 뒤에 문명왕후文明王后가 되
는 김유신의 누이 문희文姬는 그 언니
보희寶姬의 꿈을 사서 왕손 김춘추와
몰래 가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김유신
이 이를 사통私通이라 하여 국법에 따
라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이려 하였다는
대목은 그 제도의 삼엄함을 엿보게 합
니다.——弼雲齋

六 禮 문 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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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요산회樂山會는 지
난 5월 1 8일 정례산행일에 서
울 종로구 필운동 인왕산록에
서 있은 정기총회에서 예정대
로 회칙을 개정하고 명칭을

‘안동권씨경기요산회’에서‘경
기’를 빼고 그냥‘안동권씨요
산회’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2인의 공동회장에서 단일 회장
을 선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이에 대한 조율이 원활히 될
때까지 1년 정도 과도 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그 과도회장으
로 본회의 창립 주도회원인 권
오훈 본지 발행인이 홀로 자청
후보로 나서 경선 없이 선출되
었다. 
그리고 6월의 남산일주 산책

길 트레킹산행에 이어 7월 2 0
일의 정례산행은‘복달임행사’

로 대체하여
북한산 효자
동 사기막골
숲속 특수음
식당에서 치
렀다. 
8월부터는

그동안 회원
의 노화와
별세에 따른
자연감퇴 등
도 요인이
되어 침체되
고 점차 무
기력해지는
모임의 분위
기를 되살리
고자 장기
기획 산행으
로‘북한산
둘레길장정’
을 시작하였
다. 그리하

여 8월 1 7일 그 예행연습격의
워밍업으로 북한산둘레길의 1 8
번 구간‘다락원’에서‘무수
골’까지의 3 . 1㎞‘도봉옛길’가
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도봉산
대등산로 입구에서 무수골까지
의 1 . 7㎞를 답파하였다. 이날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무더운
날씨에 2 0수 회원이 참여하였
다. 
1 0시 3 0분 예정시간을 반시

간쯤 넘겨 1 1시경에 원거리에
서 오는 회원이 다 도착하고,
집결지 도봉산 등산로 입구 느
티나무광장에서 산행을 출발한
일행은 능원사와 도봉사 중간
쉼터에서 쉬며 권오훈회장의

‘북한산둘레길장정’계획에대
한 브리핑을 청취하였다. 
북한산 둘레길은 북한산만이

아니라 도봉산까지 포함하는
‘북한산국립공원’지역 전체를
밑두르는 등산로이다. 그 총연
장이 7 0㎞로서 펼치면 길이가
서울에서 평택 지역에 이른다.
그 7 0㎞가 모두 2 1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각구간의 길이는 일
정치 않아 0 1에서 2 0구간까지
는 짧은 것이 1 . 5㎞에서 긴 것
은 5㎞가 넘는다. 구간마다 길
이름이 특색을 상징하며 붙어
있고, 강북구 우이동의‘우이
령길입구’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0 1번‘소나무숲길’부
터 2 0번‘왕실묘역길’까지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에 돌아온
다. 그리고 우이령길입구에서
우이령을 넘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로 이어지는 2 1번‘우이
령길’이 최장 6 . 8㎞를 이루는
마지막 구간이다. 이러한 북한
산둘레길은 구간별로 또한 난
이도가 측정되어 상ㆍ중ㆍ하 3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에 예행연습으로 택한

‘도봉옛길’은 그 난이도가 하
에 속하는 구간이었다. 참석
회원은 노약자도 전원이 낙오
없이 소정의 구간을 완주하였
다. 도중에 능선에 올라서는
‘무장애탐방로’로 잠시 진로를
이탈하여 작은 전망대 쉼터에
서 준비해간 식음료로 점심을
대신하며 막걸리잔도 나누었
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서남
쪽 하늘이 어두워지더니‘소나
기 삼형제’가 지나가며 가늘고
굵은 빗낱을 제법 뿌려대 옷들
을 다 적셨으나, 결국 더위를
식히는 정도의 작위를 넘지 못
했다. 무수골로 하산하면서는
사유지에 쉼터가 있는 계곡에
서 등산화를 벗고 흐르는 찬물
에 두 발을 담가 놓고 오래 탁
족을 즐기기도 하였다. 
다음 9월 산행부터는 북한산

둘레길의 소정 구간을 구간별
로 완주하는 본격 산행을 하기
로 하였다. 그리하여 9월 2 1일
셋째주 토요일(추석 다음다음
날) 정례산행을‘북한산둘레길
장정’의 제1회차로 정하고, 그
0 1번 구간‘우이령길입구’에서
‘솔밭근린공원상단’까지 난이
도 하의 3 . 1㎞‘소나무숲길’을,
노약자를 포함한 전원이 완주
하는 것을 목표로 힘써보기로
하였다. 

<사진ㆍ글 權炳逸> 

1 6 第153號 陰曆 癸巳年 7月 2 6日 庚午

안동권씨요산회 월례산행

9 , 1 0월부터‘북한산둘레길장정’시작

▲ 요산회원들이 북한산둘레길의 1 8번구간‘도봉옛길’의 능원사 앞길을 오르고
있다

안동권씨요산회 9 , 1 0월 산행 안내

안동권씨요산회安東權氏樂山會의금년 8월 정례산행은‘북한산둘레길일주장정’의
예행으로 그 1 8번‘도봉옛길’3 . 1㎞ 중 절반인 도봉산대등산로에서무수골까지 1 . 8㎞
정도를 시험답파하였습니다. 이제9월과 1 0월의 정례산행은 그 본격적인 장정에 들어
가 0 1번‘소나무숲길’3 . 1㎞와 0 2번‘순례길’2 . 3㎞를 아래와 같이 답행함을 알려드립

니다. 안동권씨요산회는항상 노약자와 가족의 동반을 환영합니다. 

9월 산행
9월의 정례산행은‘북한산일주장정’의 1회차로서 그 0 1번‘소나무숲길’우이동우

이령길입구에서솔밭근린공원상단까지3 . 1㎞(난이도 하)를 걷습니다. 

일시 : 2013년 9월 2 1일(추석 다음다음날 토요일) 10시 3 0분
장소 : 서울 강북구 우이동‘우이령입구’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③번 출구에서 1 2 0번ㆍ1 5 3번 버스 탑승‘우이동차고

지종점’에서 하차하여 도보 3분 거리
준비물 : 등산복장또는 간편 야외복에 이동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1 0월 산행
1 0월 정례산행은‘북한산둘레길일주장정’의 2회차로서 그 0 2번‘순례길’솔밭근린

공원상단에서이준열사묘역입구까지2 . 3㎞(난이도 하)를 행보합니다. 

일시 : 2013년 1 0월 1 9일 토요일 1 0시 3 0분
장소 : 서울 도봉구 쌍문동‘솔밭근린공원상단’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③번 출구에서 1 2 0번ㆍ1 5 3번 버스를 타고‘덕성여대

앞’에서 하차하여 길 건너 도보 5분 거리
준비물 : 등산복과개별 이동식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안동권씨요산회
▲ 구간 도중‘무장애탐방로’의 전망대에 앉아 음식하던 회원들이 문득 지나가는
소나기에 젖고 있다

▲ 도봉옛길 구간의 목제 데크 오솔길


